
사순절의 시작을 의미하는 

재의 수요일 예배 시에 목회

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회

중을 권면한다.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 또 기도 금식과 

자기 부정을 통해, 또 하나님

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

함을 통해, 사순절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러나 한편으

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부활

절을 향해 가는 이 기간을 어

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

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정해진 규칙은 없다. 대신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자신

의 죄악 됨과 마주할 방법, 또 

우리가 가진 책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

활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스스로 맞는 영성 훈련의 방법

을 찾아내야 한다.

금식(절제) 하기

가장 흔한 영성 훈련의 한 방

법은 사순절 동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초콜릿이나 소셜 미디어(SNS), 

쇼핑 같은 것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한다. 이는 금식이라

고 알려진 종교적 실천이다. 우

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위와 같

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마

음을 되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읽기

성경읽기를 시도하는 많은 

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 이에 교회들은 

사순절 묵상을 위한 소책자나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는 성

경말씀 묵상자료를 업로드 해

주어야 한다. 매일 본문 말씀 

하나와 그분에 관해 생각을 열

어주고 영혼을 살찌울만한 읽

을거리를 함께 제공해준다.

기도하기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사

실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자발

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더 하도

록 훈련할 좋은 기회다. 이 기

간에 여러 기도의 방식들을 시

도해볼 수도 있고 혹은 한 가지 

새로운 기도의 방법만을 철저

히 훈련할 수도 있다. 기도생활

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순절

을 잘 지내는 훌륭한 방법이다.

휴식하기

많은 성도가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휴식 혹은 안식(Sabbath)이라

는 영적 훈련이다. 전통적으로 

안식일로 지켜져 온 토요일이

나 혹은 일요일에 꼭 안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평일

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

에 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점심시간 몇 분을 떼어 

책상에서 묵상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마치고 

설교를 듣거나 또 영혼을 살리

는 시를 읽기로 정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풍성

한 사순절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매일 사순절 퀴즈 풀기

사순절 퀴즈를 통해 우리

의 지식을 시험하는 일 또

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

다. 매일 제공되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답하고, 

또 그를 통해 해당 주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기회를 얻

는 방식이다.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퀴즈 문제들을 

나누고 다른 이들 또한 우리의 

사순절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기

또한 사순절 기간은 기독교 

교회의 관습들과 사순절과 부

활절에 대해 더 배워보는 시간

이 될 수 있다.

십자가와 같은 흔한 상징물

도 사실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보다 덜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알래스카의 부활절 토

템 상(像) 같은 상징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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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
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만큼 믿
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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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1년 사순절은 더욱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2020

년 사순절이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혼란 속에 지난 시간이었다면, 

2021년의 사순절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

과 아픔의 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님께 

잠잠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당신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2021년의 사순절은 주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누구라도 보편적인 어려움을 겪

고 있어서, 크리스천 모두가 함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

2021 사순절 40일의 영적 여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고난 묵상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제 프로그램 소개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

고 권력을 장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랜 군부 독재를 끝내고 문민 시

대를 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

소리가 나오고 있다. 

BBC는 미얀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짚어준다

(Myanmar coup: What is happening and why?).

BBC, 미얀마 사태와 민주화 과정 소개 및 향후 관측 보도

쿠데타 저항운동 확산, 국제압박 가중

식민지배와 군부통치로 점철된 역사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기를 거쳐 1948년 독립국가

를 수립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

주 정치는 1962년 네윈 장군의 쿠

데타로 종식됐다. 미얀마 독립운

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였던 네윈 

장군은 1988년 미얀마에서 대규

모 민주화 항쟁이 벌어질 때까지 

미얀마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독재정치를 펼쳤다. 유구한 역사

와 문화를 자랑하던 미얀마는 이 

시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1988년에는 미얀마 전역에서 

경제, 정치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

의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

기도 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를 무력 진압했고, 미얀마에는 

탄슈웨 장군을 주축으로 한 새로

운 군부정권이 다시 들어섰다. 이

로써 미얀마는 2015년 민주적 총

선을 치를 때까지 50년 넘게 군부 

지배를 받았다. 

버마 vs 미얀마

1989년 미얀마 신군부는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버마라는 국호는 100여 개 민

족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버마족에서 유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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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

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일부 미국 기독교

인은 제형(Formulation)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일부는 안

전과 부작용에 대해 백신 접

종을 망설이는 소수집단과 

우려를 공유한다.

C O V I D - 1 9  백 신 은 

94-95%의 효과가 있으며 부

작용은 며칠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50%, 흑인 개신교인의 59%

가 백신의 효과가 없을 것이

라고 응답한 반면, 전체 미국 

인구의 대다수(60%)는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기독

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백신 

접종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

로 표현해왔으며, 이익이 해

악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1700년대에 청교도 설교자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첫 번째 예방접종이 성공적

으로 개발되기도 전에 그의 

신도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

을 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 

선도적인 기독교 의료전문가

들과 윤리학자들은 백신을 

홍보하고 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백

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함에 따라 많

은 복음주의 단체와 전문가

들이 이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질문 중 일부는 낙

태된 태아 세포주(abortion-

derived fetal cell lines)를 

백신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신 자체가 개인

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윤

리적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일부는 지역 및 전 세계 

이웃을 위한 분배윤리(ethics 

of distribution)에 초점을 두

고 있다.

1. 낙태된 태아 세포주를 

사용해 백신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옹호하는(pro-life) 

신념을 위반하는 것인가?

미국 ‘기독교의료 및 치과

협회(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는 

mRNA 기술을 사용해 태아

세포를 포함하지 않고 생산 

시 태아세포에 의존하지 않

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을 인정했다.

이 회사들은 표준 관행으

로 백신 검토를 위한 시험에

서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세

포의 손상을 검사하기위해 

태아 세포주를 사용했다. 태

아 세포주 자체는 태아조직

을 포함하지 않는다; 태아 세

포주는 수십 년 전에 얻은 태

아 세포에서 유래했고, 실험

실에서 자랐다.

오늘날 많은 백신을 생산

하기위해 제약사·개발사는 

1960년대에 2번의 낙태를 통

해 얻은 태아 세포주를 사용

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

기위해 배양하고 냉동 보관

되고 있다. 당시 태아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바이러스

를 숙주로 삼는 가장 좋은 방

법으로 여겨져 왔으며, 풍진, 

광견병, A형 간염, 수두, 대상

포진, 소아마비(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버전이지만) 

백신 개발에 사용돼왔다.

과학자들이 생존 가능한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 동물 

세포 및 비인간 태아 세포와 

같은 대안을 발견함에 따라 

새로운 백신은 태아 세포주

에서 멀어지고 있다. Pro-life 

Susan B. Anthony List의 연

구부서인 Charlotte Lozier 

Institute는 정부의 백신개발 

프로그램인 Operation Warp 

Spee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은 백신 후보들이 태아 세포

를 사용한 시기를 설명하는 

차트를 만들었다(아래).

이 연구소는 항체 반응을 확

인하기위해 세포를 사용하는 

모더나와 화이자와 같은 백신

과 낙태된 태아의 세포에 의존

해 생산된 백신을 구별했다.

아직 미국에서 사용이 승

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스트라

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백신은 

실험실 테스트에서 뿐만 아

니라 오래된 태아 세포주를 

사용해 백신을 개발하고 생

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

신은 지난주에 4개국에서 승

인됐다. 두 회사는 최근에 형

성된 글로벌 컨소시엄 코백

스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

가에 백신을 배포하는 계약

을 체결했다. 그들의 백신은 

또한 더 저렴해 일부 국가에

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을 위해 태아 

세포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생명옹호론자들은 여전

히 백신 접종에 반대하지 않

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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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코비드19 바이러스

가 드디어 내게도 왔다. Rapid는 음

성판정을 받았으나, PCR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시지만 지금은 교

회의 모든 예배를 비 대면으로 드리

고 있고 나는 집에서 회복 중이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함으로 늘 교회에 

부담을 주어왔는데 또 큰 부담을 주

게 되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교

우들은 약한 나를 따듯하게 감싸주

고 앞 다투어 금식 기도로 함께해 

주고 있다. 자격 없는 자가 받고 있

는 눈물겨운 사랑이다. 약함이 강함

이 될 수 있음은 교우들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 때문이다. 지난 주 목

양칼럼을 이렇게 썼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왕에 의해 잡혔습니다.... 교

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

회 때부터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응

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울 때 불편과 염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

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 날 제 몸 곳곳을 짓눌렸던 고통의 착고(着

錮)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저는 곧 다시 일어나 교회로 달

려갈 것이고 우리는 또 위대한 행진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컸지만 기도는 더 셌다. 아내는 무섭지도 않은가. 

내 옆에서 밤낮없이 정성으로 챙겨준다. 어렸을 적부터 나의 약함을 

보아왔던 가족들은 목회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누님은 

이런 글을 보내주셨다.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랄 수 있어도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존 번연” 고난이 있어야 열매도 있다는 위로의 글이

다. 그러다 보니 아픈 겨울이 오히려 희망의 겨울이 된다. 막내 누님

은 녹슬지 않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찬송을 불러 녹음해 보내주셨

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

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다. 모든 성도들이 그랬듯이 나의 

지난 길들이 쉽지 않았다. 앞 길 또한 멀고 험하리라. 어떻게 할까? 

누님이 부른 찬송처럼 나 주님만 따라 가리라. 가족의 사랑과 격려

는 약함을 강하게 해준다. 가족 같은 여러 지인들의 넘치는 위로, 그

리고 마음이 따듯한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도움도 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키는 힘이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따님이 다운증후군

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글이다. 따님의 이름은 “Joy”이다. 목사님

은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셨다. 약함 속에 슬픔과 좌절을 보

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명과 강함을 보신 것이다. 약함이 위축과 

비굴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면 이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바

울은 약했다. 건강이나 언변이나 외모가 약했다. 그런데 당당했다. 

아주 강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

을까?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래

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냈다. 약함이 없는 자 없다. 

그 약함은 우울하게 살라는 저주의 약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라는 축복의 약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을 강하게 만든

다. 이제는 나의 어떤 약함도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 약함이 강함

이 되는 길이 이처럼 여럿이 있기 때문이다. 

발행인 칼럼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백신접종 시작...그러나 거부하는 크리스천들 속내는?
CT, 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소개와 해설 보도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달아 백신 개

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렸던 코로나바

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희망

을 품게 됐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점차 일반인들에게로 확대되면서 2021년도 하반기에 이르면 

인구의 70% 이상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이어 팬데믹의 종식

을 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918년 2월에 발병

해 2년 2개월 만에 종식된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어쩌면 다행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COVID-19 백신 공급이 의료진에서 노인과 

필수인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백신 접종기회가 주

어졌을 때 백신주사를 맞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약화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것이 아닌 mRNA를 사용하는 새

로운 형태의 백신이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 질문 중 일

부는 백신에 대한 기존의 우려에서 비롯된다(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After considering new 

mRNA technology, Christian experts are in favor).

백신 접종,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으로 표현
백신의 안전과 생명옹호 윤리적 문제, 분배윤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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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례나 성찬과 같은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더 

배우기로 작정할 수도 있

다. 각각의 성례가 사순절 

부활절과 모두 연관되어 있

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순절 보내기

사순절이라 불리는 40일

간의 기간은 신앙적으로 성

장할 좋은 기회다. 자기 성

찰과 영적 발견을 위한 자

신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 또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는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19 방지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행하도록 한다. 

결론으로, 2월 17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여 일의 

시간 동안 성도들은 쾌락적

이고 자극적인 삶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는 등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초

유의 사태 속에서 참된 신앙

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몸부

림치는 성도들이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과 부활의 발자국을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

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기가 돼야 한다. 다

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떠나는 40일의 영적 여

정이 돼야 한다.

지난 1월 4일 117차 국회를 개원하면서 9선 의

원이며 감리교 목사인 임마누엘 클레버(Emanuel 

Cleaver)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

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문을 작성한 후 인도하

였는데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감리교 목회

자로 지도자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그의 기도문은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흔

히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

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을 유일하신 신(神),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

려지는 신(神)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결코 우리가 흔히 생

각하는 성경의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힌두교에서 세상을 창

조한 신(神)으로 언급되는 ‘브라만’에게 드려진 그런 기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문의 내용이 아무리 경건하고 웅장하더

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런 분

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한 신(神)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드려졌던 것

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기도를 ‘아멘 그리고 아-우먼’(Amen and 

‘A-woman’)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가 끝났을 때 ‘아

멘’하고 마치는 것과는 다르게 그는 ‘아멘’ 그리고 ‘아-우멘’도 추가로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코미디처럼 끝을 맺은 이유는 ‘아멘’의 끝이 ‘멘 

men’이기 때문에 국회에 등원해 있는 여성의원들을 생각해서 ‘아멘’ 뿐만 아

니라 ‘아 우멘 woman’까지 해주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문이 아니

라 코미디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였고 

옳지 못한 자세임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성(性)과 관련

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 중립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

할머니’와 같은 기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뼈대를 세우는데 사용된 단어들

을 마치 나쁜 의도가 포함된 단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지워버리려

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특정한 성(性)을 포함하고 있는 ‘Father’ ‘Mother’ 대신에 두리 뭉실하게 

‘Parent’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성에게도 여성에게

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도 제안합니다. ‘맘’(mom)과 ‘대

디’(daddy)를 합쳐서 ‘마디’(maddy)로 표현하고, ‘마마’(mama)와 ‘파

파’(papa)를 합쳐서 ‘마파’(mapa)로 표현한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영국의 한 여성이 2013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였습니다. 

당시 성전환수술을 하면서 여성이 가진 임신기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

다가 2018년에 정자 기부를 받아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

어난 후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확인서에 자신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아

버지’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한 후 마침내 영국 대법원에까지 소

송을 가지고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규칙과 합의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제

자로 거두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적(性的)인 약점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약점을 가진 죄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

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性)의 기준을 낮추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입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성소수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말하고 성경적인 

길로 이끌어주는 담대함과 용기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

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신앙인의 ‘

너그러움’과 ‘단호함’을 함께 가지고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를 다시 다짐해봅니다.
hank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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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시론

‘아멘’하기도 곤란한 시대

‘2021 사순절 40일의 영적 여정 시작!

<1면에서 계속>

미얀마 군부는 버마라는 

국호가 영국 식민시대 잔재

가 남아 있는데다 미얀마에 

존재하는 100여 개 민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

호를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등 미

얀마 내 민주화 운동세력은 

국제사회 공인을 받으려는 

신군부의 의도라며 ‘버마’라

는 국호를 고수했다. 

미국 정부도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세력

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나타

내며 이를 인정하지 않

았다. 

그러나 2015년 총선

에서 승리하면서 문민

정부를 출범시킨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과 미

얀마 민주화 인사들은 

국호를 버마로 다시 고

칠 것을 특별히 요구하

지 않았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미얀

마라는 국호를 인정하

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그

리고 일부 국제인권단

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

고 버마라는 국호를 선호하

며 미얀마와 종종 혼용하고 

있다.  

지난한 민주화 과정과 

아웅산 수치의 등장 

1988년 8월 8일, 당시 미

얀마 수도였던 양곤을 중

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

어졌다. 1988년 8월 8일 벌

어졌다고 해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8월 8일에 시작된 이 민주

화 시위는 9월 16일 군부에 

완전 진압될 때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이 기간 3천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 승

려가 목숨을 잃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미얀

마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

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아

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 국

민이 존경하는 미얀마  독

립 영웅, 아웅산 장군 딸로 

당시 잠시 귀국했다 고국의 

참혹한 현실을 목도한 후 미

얀마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후 미얀마 민주화 세력

은 수치 고문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을 결성했지만 군부는 당 

활동을 정지시키고 수치 고

문을 가택 연금하는 등 탄압

을 가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

에 제재를 가하며 압박했고 

결국 미얀마 군부는 1990

년 총선을 치렀다. 이 총선

에서 NLD 당은 압승을 거

뒀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부정 선거라며 정권 이양을 

거부했고, 군부 통치가 이어

졌다. 

그러나 미얀마 민주 세력

의 끈질긴 민주화 요구와 국

제사회 압박 속에 미얀마 군

부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

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

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상 군

부에 정부 요직과 의회 의

석 일부를 자동 할당시킴으

로써 정치권과의 완전 분리

를 거부했다.  

또다시 위태로워진 미얀

마의 민주전환

미얀마는 2008년 개헌 

후 2010년과 2015년, 그리

고 2020년 3번의 총선을 치

렀다. 

2010년 총선 때는 NLD당

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

을 제기하며 불참했고, 친군

부 정당이 승리했다. 

2015년 총선에서는 NLD

당이 압승을 거두며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정부 시

대를 열었다. 

헌법 조항에 묶여 대통령

직에 오를 수 없었던 수치 

고문은 외교장관 겸 국가고

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실질

적 통치자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부 입김

은 강했고, 수치 고문의 문

민정부는 군부가 미얀마 소

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방조, 또는 묵인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미

얀마 군부는 또다시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쿠

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민

주화 과정을 후퇴시켰다. 쿠

데타의 중심인물인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로힝

야족 대학살을 지휘했다고 

지목받는 인물이다.  

미국과 미얀마 관계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

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1년, 당시 힐러

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거의 

반세기 만에 미 국무장관으

로서는 최초로 미얀마를 방

문하며 양국 관계는 급물살

을 탔다.  

미국은 2012년부터 미얀

마의 민주전환을 위해 15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월 2일 미얀

마 사태를 ‘군사쿠데타’

라고 공식 규정했다. 쿠

데타로 규정되면 해당국

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단행할 수 있다. 

이번 미얀마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력을 가늠할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

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

부 제재로 미얀마 군부

가 중국 쪽에 더 밀착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 정책에 영향을 초

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수천명 

규모의 거리시위가 벌어지

는 등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미얀마 최대 도

시 양곤 시내 곳곳에서 수

천 명이 참석하는 항의시위

가 벌어졌다고 현지 매체 등

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행진했

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도 촉

구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 1일 군

사 쿠데타 발생 뒤 최대 규

모다.

쿠데타 저항운동 확산, 국제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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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한번은 질문 받

은 퀴즈문제가 그림 1(a)에 있

다. 5개의 직선을 연속으로 그

려 점 9개를 모두 연결할 수 

있을까? 답은 매우 쉽다. 그림 

1(b)처럼 연결하면 된다. 그렇

다면,                 

4개의 직선을 연속으로 그

려 점 9개를 모두 연결할 수 

있을까(그림 2(a))?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한

다. 그러나 그림 2(b)에 그려져 

있는 답을 보면, 이 문제 또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음 대할 

때, 왜 풀지 못할까? 9개의 점 

밖으로 직선이 나가면 안 된다

는 조건은 문제 속에 없다. 그

러나 사람들은, 9개의 점 밖으

로 선이 나가면 안 된다는 조

건을, 무의식 속에 스스로 조

건으로 세우고는, 문제를 풀려

고 애를 쓴다. 당연히,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며 

살아가는 기존의 틀을 깨뜨릴 

때,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문제

가 풀리는 대박을 경험하게 된

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시도,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그림을 하나 보자

(그림 3(a)). 이 그림에서 무엇

을 보는가? 당연히 어미 독수

리가 보인다. 모이를 물고 와

서 새끼에게 그 모이를 주려고 

하는 어미 독수리, 그리고 그 

어미 독수리 아래에는 둥지 속

에 들어 있는 새끼 독수리가 

보인다. 이 그림은 독수리에 

대한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

림을 확 뒤집으면, 전혀 새로

운 그림이 된다. 가시 면류관

을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이 된다(그림 3(b)).

뒤집지 않으면, 독수리 그림

을 백날을 뚫어지게 보아도, 

이 독수리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뒤집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대

박이 터진다. 그렇다! 뒤집으

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 모

든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수용

하고 살아가는 기존의 틀을 뒤

집으면, 그러면 미지의 또 다

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기

존의 관습이라는 틀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생각, 새

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통

찰력을 가지고, 그 어떤 새로

운 시도를 하면, 비로소 그 때

에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

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대

박이 터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머무는데, 무

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다. 

아니 무두장이의 집이라니! 왜 

하필이면 무두장이의 집이란 

말인가!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절대적으로 꺼리는 사

람의 집, 인간다운 대접을 받

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

람의 집, 염병이라도 퍼트리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며 사는 사

람의 집, 행여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물건이 자신에게 닿을

까봐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취

급을 당하며 사는 사람의 집,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

따 당해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집. 그 

집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무두장이 시몬이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에게 행여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청하였을까? 그

건 아닐 것이다. 어떻게 무두장

이인 시몬이, 감히 사도 베드로

에게 그런 요청을 했겠는가! 

사도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무

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겠다

고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무

두장이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머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

는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훌륭한 집으로 사

도 베드로를 모시려고 애를 썼

겠는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많은 간청들을 뒤로하고, 

결국 그 누구도 사람으로 취급

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에, 

그것도 여러 날 머물렀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

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살아가는 기존의 틀,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과감히 

단행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

여금 거꾸로 볼 수 있게 하고 

거꾸로 행할 수 있게 하였는

가? 결국은 복음이다! 베드로

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경

험한 이후로는, 베드로는 은혜

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았

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뒤집어 행동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보고 

거꾸로 행동할 때 참 묘한 일

이 일어난다. 그 뒤집어진 생

각과 뒤집어진 행동이, 사람들

에게 처음에는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는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뒤집어 보고 뒤집

어 행하면 바로 이러한 선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그렇

게 뒤집어 보고, 뒤집어 행함

으로, 세상에 감동과 도전의 

파장을 일으키는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충격과 감동과 도전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삶 말이다.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아

수라장이 되어버린 지금은 이

와 같은 선한 능력자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는 과연 무

슨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 

무슨 특별한 과정을 밟았을까? 

무슨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았

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

도, 갈릴리 촌뜨기 어부였던 베

드로가 그 어떤 훈련, 그 어떤 

과정, 그 어떤 비법을 전수받았

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

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와 

같은 선한 능력자로 만들었는

가? 결국은 복음이다. 베드로

는 복음이 빚어낸 걸작품이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참으

로 귀한 한 분을 제대로 깊이 

만났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

가 나눌 수 있는 그의 이야기

의 전부이다. 그런데 그 분과의 

깊은 만남이 촌뜨기 어부 베드

로를 뒤집어 보고 뒤집어 행하

는 능력자로 변화시켰다. 결국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해답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너무도 암울한 때

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는 이 위기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헤쳐 나아가야 한다. 그리

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결국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

도 그 분이 해답이다. 이제 구

체적으로, 우리 또한 베드로처

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가야 한다. 그

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더욱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베드로

처럼 세상을 자연스럽게 거꾸

로 보게 되고 거꾸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 위기를 함께 넉넉히 통과하

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슥4:6).
sunniechung@yahoo.com

정재호 목사

(C&MA 한인총회 감독)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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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으면 보입니다”

오래전 영화 ‘쇼생크 탈출’

을 감명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아

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탈옥에 성공합니다. 반

면에 앤디의 교도소 ‘절친’인 

레드는 40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지만 살 길이 막막하여 

자살 충동을 겪습니다. 하지

만 언젠가 앤디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살

아가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

다. “꿈, 희망, 꿈을 갖고 살던

가 희망 없이 죽던가. 희망에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

로운 사람. 나는 내가 무사히 

국경을 넘었으면 좋겠다. 내

가 국경을 넘길 희망한다. 앤

디를 다시 만나서 포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

한다. 나는 희망한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

주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

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책 ‘의

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서 “

나치 수용소의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

망이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인간의 생존

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

다. 반면에 희망을 잃은 사람

들은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

르는 병’(키르케고르)에 빠지

게 됩니다.

절망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

다. 절망은 마지막 버틸 수 있

는 힘마저 삼켜 버리는 괴물

입니다. 절망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

렵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이 인류 최초의 ‘하루’를 ‘저녁

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기

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을 근거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 절

망의 밤에서 소감의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

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

님은 절망의 줄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

의 줄을 붙잡게 하시는 분입

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

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

다. 절대 절망 중에 있었던 우

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십니

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소망

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

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즉 

굿 뉴스(Good News)입니다.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

게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소망

의 밧줄입니다. 구원의 선물

입니다. 절망이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입니다. 절대 절

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인도하

는 생명줄입니다. 산 소망입

니다.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절

망은 없습니다. 오직 절대 소

망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

망의 끈을 놓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절망의 

밧줄에 꽁꽁 묶인 사람을 아

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아십

니까?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인도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미셔

널처치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안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그림 1(a)

그림 2(a)

그림 3(a)

그림 1(b)

그림 2(b)

그림 3(b)

<2면에서 계속>

가톨릭교회는 예방접종을 선

택한 사람들은 낙태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미

국남침례교윤리 및 종교자유위

원회’는 백신을 맞는 것이 도덕

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트리니티 대학교에 있는 ‘생명

윤리 및 인간존엄센터(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 CBHD)’는 과거의 잘못

을 바로 잡는 방법은 윤리적으

로 파생된 세포주 또는 더 나은 

백신 생산 방법을 옹호하는 것

이라고 제안한다. ‘기독교의료 

및 치과협회(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는 연

구자들에게 어떠한 발달단계에

서도 낙태된 태아세포가 없는 

윤리적인 COVID-19 백신을 개

발하도록 요구했다.

2. mRNA 기술은 안전하고 

윤리적인가? 

과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면

역요법을 만들기 위해 mRNA를 

연구해왔지만 지금은 백신에만 

사용되고 있다. 2002-2004년 사

스바이러스 발생과 2012년 메르

스 발생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

스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

로 과학자들은 mRNA를 사용해 

전파를 유발하는 스파이크 단백

질(spike protein, 코로나바이러

스의 막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

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

보건기구에 보고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중국 연구자들은 바

이러스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

해 공개했고, 며칠 만에 모더나 

연구자들은 과거의 연구를 적용

하고 mRNA 백신의 서열을 확

정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COVID-

19백신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

스의 표면에 자리 잡은 스파이

크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인

간 세포에 알려주는 mRNA 합

성 가닥을 사용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한다. 이것은 DNA가 아

니며, RNA이기 때문에 쉽게 분

해되고 인간의 유전자 코드에 

삽입되지 않는다.

미국립보건원의 원장이자 기

독교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

스(Francis Collins)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모든 주요 

문제는 시험 후 몇 달 이내에 발

견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금까

지 부작용이나 위험은 다른 백신

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과학자

들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mRNA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HD는 백신회사와 미국의 

규제기관이 기록적인 개발속도

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위험을 

경감시켰다고 믿는다.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Eth ics  & 

R e l i g i o u s  L i b e r t y 

Commission; ERLC)는 미국정

부가 규제 프로세스의 신속성

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간주하

는 것에 동의한다.

3. 우리는 COVID-19 백신을 

맞을 기독교인의 의무(Christian 

obligation)가 있는가?

CBHD는 이 질문을 탐색해 과

학자들이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

기위해 COVID-19 백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결론 내

렸다. 이 단체는 미래에 어떤 도

덕적 의무가 매년 독감백신을 

맞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제

안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

들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과 증가하는 사망

률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

다는 도덕적 의무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COVID-19를 

앓고 난 후 충분한 사람들이 면

역이 돼 아직 질병에 걸리지 않

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

단면역(Herd Immunity)이 백신 

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

지만,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

생하는 대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달성하기 위해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처음

에는 70%로 추정했지만, 최근에 

면역학자 앤서니 파우치는 더 

높은 수치로 옮겨갔다고 말한

다. 홍역과 같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은 그 비율이 95%이

며, 여전히 작은 발병이 발생할 

수 있다.

앨버트 몰러는 백신접종을 자

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

를 갖고 개인의 선택으로 접근

하는 사람들은 취약한 이웃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앨버트 몰러는 “백신을 접종

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제

3자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면서, “

공동선(common good)의 일반

원칙은 선행,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한 봉

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이슈를 생각하

는 기독교인들은 그들 신념의 

일부로서 주요 성격 원칙을 따

져보아야만 한다”고 썼다.

그는 자신은 백신접종을 할 

것이며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렇

게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

했지만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하는 노

력에는 반대했다.

일부 기독교 대학은 의무적인 

COVID-19 안전예방조치에 따

라 학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요구했으며, 접종이 가

능할 때 COVID-19 백신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주나 다

른 환경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예방접종의 이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백신접종 시작...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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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 1년이 다 되도록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는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한다는데 그것이 성경적인지요? 그리고 

성찬설이 캐톨릭이나 루터교와는 다른데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성찬설과 둘째는 온라

인 성찬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독교의 성찬

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성찬은 다음호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성찬설은 4가지가 있습니다. 

1)로마캐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 로마캐톨릭교회에

서는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예전문을 낭독할 때 떡과 포도

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

면 떡과 포도주의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 본질( sub-

stance)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캐톨릭의 

이와 같은 이론의 근거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

씀(마26:26)과 요6:50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은유로 보아야 합니다. 화채설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

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성체를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봅니다.

2)루터교회의 공재설(consubstantiation). 루터는 화채설을 부인

하고 그것을 공재설로 대체했는데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 없

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그

리스도의 전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강

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가 성찬시에 장소적으로 임

재(Local presense)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을 잘

못 해석한 불합리적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내 몸과 동반하느니라”고 하는 의미로 만

들기 때문입니다.  

3)쯔빙글리(H. Zwingli)의 기념설. 성찬이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

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의 표(Badge)에 지

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성찬은 그리스도

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도 분명합니다. 

4)영적 임재설, 개혁파 교회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쯔빙글리와 루

터파의 중간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쯔윙글리

가 성찬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과거의 속죄적 죽음에 의뢰한다

는 강조한다는 점에만 강조했다고 비판했고 그리스도는 현재도 성

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신

자들과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신비적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개혁주의교리학”에서 칼빈의 성찬관을 말하는데, “성

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능력적(dynamic)으로 임

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하늘에 있으면서 그의 빛

과 열이 땅에 임함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는 

오직 영적인 것이니 입으로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4가지 성찬설 중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 수용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서명운동에 참여요청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식 이

후 백악관에 들어온 첫날인 1

월 20일, 가장 중요하고 긴급

할 때 사용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다음 제목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ExecutiveOrderonPre-

ventingandCombating-

DiscriminationontheBa-

sisof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성별 정

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및 퇴치에 관한 행정명

령”(백악관 대통령 행정명령 

보기: Tvnext.org에 가셔서 보

실 수 있음)

바이든의 행정명령서는 다

음 같은 글로 시작합니다. 

“Every person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and should be able to 

live without fear, no matter 

who they are or whom they 

love-모든 사람은 존중과 품위

로 대우 받아야하며 누구든 누

구를 사랑하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한다”라고.    

지금 미국 안에는 위에서 언

급된 삶의 태도가 모두에게 절

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이

든 글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요? 미국시민들 전체일까요 아

니면 특정 단체들만을 위한 것

일까요?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바이든과 그 행정부와 다른 의

견을 가진 시민들까지도 포함

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

답은 바이든의 서문 바로 밑글

에 나옵니다. 

“Children should be able 

to learn without worrying 

about whether they will be 

denied access to the rest-

room, the locker room, or 

school sports. (의역)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 라커

룸(샤워실) 또는 학교 스포츠

에서 (자신이 원하는 젠더로 

갔을 때) 자신의 젠더가 거부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라고 

적으며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한 법안들을 나열하

고 있습니다. 

즉,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을 

가길 원하거나 여학생 옷 갈아

입는 라커룸을 사용하기 원하

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는 것인데 한마디로 오바마 정

권 때의 정책들로 다시 돌아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들과 행정명령이 끼

칠 영향은?  

1.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기 

드는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가

들

수십년간 여성인권을 찾

기 위해 싸워온 페미니스트

(Feminist) 운동가들로부터 불

과 같은 폭풍 비판을 받고 있

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자스

포츠에서 여자들이 수년간 힘

써 훈련하여 국가적 그리고 세

계적 리그 경기를 준비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라고 바

이든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있

습니다. 오바마가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결과로 여러 여성

스포츠 경기자들은 말하길, 여

자라고 나타난 남성 트랜스에

게 자신이 이길 수 있던 우승

의 자리를 빼앗기는 상처, 아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호소

였습니다. 

  

2. 혼돈스런 성정체성과 연

결된 공립학교 성교육과 수업

들이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

매우 심각하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육의 심

각성,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쓰

레기취급하게 하는 공립학교

의 세뇌교육 법안들에 대해서

는 Tvnext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화 되는 기업, 비

즈니스들이 늘어가겠지요. 수

많은 예가 있지만 Target 기업

은 남녀 공동화장실을 트랜스

젠더 화장실로 만든 후 여성화

장실에서 여자들을 몰래 사진 

찍던 남자들을 경찰이 와서 데

리고 나갔어야 하는 일들이 여

러 번 있었고 버지니아에서는 

2019년에 학교가 모든 학생들

에게 남녀 혼용시설에 불평없

이 따라오라는 규칙을 강조하

며, 여자 라커룸에서 남자가 옆

에서 옷을 벗는 것에 대해 불편

해하는 학생에게 학교 카운슬

러들은 “Just get it over with 

it! 그냥 극복해!” 라고 지시하

도록 합니다. 

3. 미연방법안까지 “젠더와 

성적 지향 Gender & 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하도록 하

며, “discrimination 성차별”이

란 의미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

로 해석을 바꾸도록 행정 명령

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직결되기 때

문애 최악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세뇌 

성교육, 중고등학교 스포츠와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못하

게 합니다.   

또한, 신앙에 기반한 비즈니

스, 종교단체 및 크리스천 직원

들, 기독교 학교들까지도 “역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

정명령입니다.   

Alliance Defending Free-

dom 법률소 수석고문인 John 

Bursch는 1월 21일 CNA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은 엄

청나게 과격한 것이다. 연방법

에 나오는 단어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재정의 하도록 요

구한다. 현실을 재창조하고 여

성과 소녀들을 위한 오랜 보호

를 파괴하려는 파괴적인 노력

을 초래할 것이며 ‘성’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평등

이 아니며 진보도 아니다…. 법

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혼돈을 

일으키고 여성과 소녀에게 상

처만 줄뿐이다”라고 경고했습

니다.

버락 오바마가 소년들이 여

학생의 화장실과 샤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을 받도

록 강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

고 백악관을 떠났지만 트럼프

가 대통령으로 들어오자마자 

즉시 그 명령을 뒤집어서 지난 

4년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다시 민주당 바이든

이 들어와 트럼프의 올바로 잡

혔던 정책을 뒤집고 오바마 시

절로 돌아가 또 한번 우리 아

이들과 다음세대에 최고의 해

가 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나 낸시 

펠로시는 취임 첫날 오바마의 

성정체성 질서를 회복하겠다

는 바이든의 이러한 서약을 강

력히 지지했습니다. 

Tvnext.org에 가셔서 이 사

악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는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주시

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명령-다음세대와 가정들을 겨냥한 성정체성 전쟁(상)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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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는 민

족, 언어, 종교 

그리고 사회 

그룹들이 모

자 이 크 처 럼 

복잡하게 얽

힌 나라다. 이

런 다양함 때문에 인도는 다른 

단일민족처럼 충분하게 설명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제

일 많아 9350만명이 넘는다.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 당 약

762명이다.

인도는 크게 네 지역으로 나

눌 수 있다. 강과 평야 지역인 

히말라야, 데칸, 동부와 서부

의 갓(Ghat) 산맥이다. 다양한 

지리적인 모습 때문에 계절적

인 것과 지역적인 기본 위에 

열대에서 참기 힘들 정도의 기

후까지 기후적인 환경도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 51,800

명의 손드와리족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마댜프레데쉬()주

와 라자스탄주에 거주한다. 이

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아군에 

속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약 74%가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농업

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한다. 많

은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만큼

의 농작물을 기른다. 밭들은 매

우 작으면서 또한 떨어져 있다. 

특히 뿔이 있는 말이나 들소 

말, 노새 등의 가축을 기르는 

것은 경제의 중요한 모습이다. 

힌두의 영향 때문에 이런 동물

들은 식용으로 쓰이기보다는 

물건들을 나르는데 사용된다.

인도 문화는 본래 힌두교에

서 유래됐다. 엄격한 카스트제

도를 포함하는 힌두의 제도들

은 인도 사회에 폭넓은 영향을 

끼쳐왔다. 카스트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혈족, 혈통 등을 

의미하며 동 계급간의 결혼으

로 인한 계층적인 카스트로 나

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몇몇 

종족을 제외하고는 널리 퍼져 

있는 인도 사회구조의 기본적

인 것이다. 손드와리가 카스트

제도를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많은 손드와리가 라자스탄 

주에 살고 있다. 사회의 중요

한 부분으로서 라지푸트족이 

있다. 군주와 토후국 왕들의 

시대 동안에 라지푸트는 라자

스탄 지역을 수 세기동안 지배

했다. 라자스탄은 또한 인도에

서 두 번째로 큰 최하층 민족

인 브힐 종족의 고향이다.

신앙

손드와리의 96%가 힌두교

도이며 힌두교라는 용어는 

1200년경에 사용되기 시작했

는데 이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 종교는 창시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가르치는 

제도도 없다. 이것은 이론이기

보다는 삶의 방법이며 종교라

기보다는 철학이다. 정형화된 

신앙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변화해온 관습, 의식, 신앙들

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힌두교도들은 절

대자를 믿는다. 어떤 이들은 

사원 안에서 희생제물인 고기

를 기쁘게 먹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삶을 존중하고 오직 야

채만 먹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인격적이

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적

이지 못하다. 대부분의 힌두교

도들이 브라만, 시바, 비슈누, 

그리고 여신인 샹트리를 숭배

할 때 그들은 또한 다른 조그

마한 신들, 화신, 배우자, 자손

들을 숭배한다. 윤회에 대한 

믿음은 매우 적은 힌두교의 통

합된 특징 중의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손드와리 인들은 자신의 언

어로 된 기독교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다. 성경이나 예수영화, 

그리고 크리스천라디오방송 

등이 아직 이용 불가능하다. 

매우 적은 크리스천들은 주님

과 함께 하는 그들의 행로를 

격려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물

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손드와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접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기도와 늘어나는 선교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의 손드와리(Sondwari)

“코로나 종식돼도 온라인예배 중단 못해”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중단하면 복음 증거와 교

회 연합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교회성장컨설팅기

관 처치앤서의 대표 톰 레

이너 박사는 지난달 31일 자사 사이트에 ‘온라

인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레이너 박사는 “교회가 

대면예배로 돌아가면서 온라인예배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큰 실수”라며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온라인예배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꼽은 건 대면예배로 전환해도 온라

인예배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

이너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로 예배

를 전환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A교회를 

사례로 들었다. A교회는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

면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예배 참석자수 증가

를 경험했다. 대면예배로 전환한 뒤 온라인예배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건강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대면예배에 참석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라인예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음 이유다. 온라인예배가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하지만 레이너 박사는 “손실

은 그 이상의 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현장예배 성도가 줄어들더라도 온라

인예배가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온라인예배는 대면예배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부터 비기독교인이

나 새로운 교회를 찾는 성도는 온라인예배로 자

신이 다닐 교회를 탐색했다. 레이너 박사는 “온

라인예배는 교회에 출석하기 전 단계 역할을 한

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이너 

박사는 교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온라인예배 영상을 보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

다는 B교회를 사례로 들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예배가 사람들을 기도하

게 만든다는 점이다. C교회는 온라인예배를 드

리면서 화면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여러 번 게

시했다. 이후 기도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고 그 

숫자는 계속 늘었다.

또 온라인예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도구

로 사용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의 길을 통해 여행했듯 인터넷

은 새로운 ‘로마의 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사이트 교회를 결집할 수 있

다. 멀티사이트 교회란 여러 지역에 예배당을 

둔 교회로 성도들은 온라인예배로 다른 지역 교

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레이너 박사는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남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빌리그레이엄 전도

학교 학장, 남침례회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라이

프웨이크리스천리소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후 처치앤서를 설립했다.

미국인 직업별 신뢰도 성직자 39%로 하락

미국인의 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 성직자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2

월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15개 직업군에 대

해 조사한 결과다. 갤럽은 1976년부터 매년 직

업별 신뢰도를 조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성직

자에 대해 ‘매우 신뢰한

다 ’ ( 1 0 % ) 와  ‘ 신 뢰 한

다’(29%)고 답한 응답자

는 39%였다. 2004년 이후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2006년 조사(58%)에 비

해 19% 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기존 최저치였던 

2018년(3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응답자들은 신뢰도 1위를 기록한 간호사

(89%)를 비롯해 의사(77%) 약사(71%) 등 의료

전문가들을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으로 꼽았다. 

타 직업군 대부분이 1년 전 대비 소폭(1-4% 포

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의료전문가 그룹은 코

로나19 사태와 함께 신뢰도가 상승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는 전년 대비 각각 12% 포인트와 

7% 포인트 상승하며 신뢰도 상승률 1, 2위를 기

록했다.

반면 성직자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세를 보이며 좀처럼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성직자가 젊은 세대의 신뢰를 받

지 못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령별 분포에서 

55세 이상 응답자 2명 중 1명(51%)이 ‘성직자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18~34세 응답자 중 같은 

응답은 4명 중 1명(24%) 수준에 그쳤다.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성직자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

차범위는 ±4%다.

이영훈 목사,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

회 목사가 세계하나님의

성회(WGAF) 실행 이사로 

선출됐다고 여의도순복음

교회가 7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따

르면 조지 우드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은 지

난 1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회에서 이 목사를 2020-2023회기 실

행 이사로 선출했다.

조지 우드 총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특별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상에 주목하고 한국 교

회를 대표하는 이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해 실행 

이사로 추천했다”면서 “이 목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실행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목사는 “임기 동안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

이사회에서 투표권과 모든 대표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며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세계

하나님의성회가 개최하는 온라인 기도회 ‘글로

벌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Global Concert of 

Prayer)에서 한국 교회 대표로 기도 인도자로 

나선다. 지난 5일에는 싱가포르 트리니티크리

스천센터 도미닉 여 목사 등 기도회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 기도회는 전 세계 하나님의성

회 소속 교회가 지역별로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 

50시간 동안 연속해서 기도하는 행사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전 세계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연합기구이며, 세계하나님의성회 실

행위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라시

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아시아, 

남아시아 8개 지역 대표가 모인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는 2010년 정

회원으로 가입했다.

‘주일학교 콘텐츠서 인종차별을?’ 

릭 워렌 미국 새들백교

회 목사가 최근 교회 주일

학교 교육 콘텐츠 영상에 

동양인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 사

과 입장을 밝히면서 기독

교 교육에 있어 타문화권 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무술 사범 복장을 한 남

성이 기합소리를 내며 초밥을 만드는 모습이 담

겨 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동양 

문화가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슬랩스틱 유머

의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회가 적절치 못한 콘텐츠로 교육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쉘 아미 레이예스 아시아계미국인크리스천

공동체(AACC) 부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

교육 자료에 타인종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기

독학생회 신학 책임자 제프 루이 목사는 “기획, 

촬영, 편집, 웹호스팅에 이르기까지 해당 영상

의 제작 과정에 동참한 수많은 관계자를 고려하

면 이는 개인의 악의적 의도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회 관계자들

이 백인 교회 문화에 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렌 목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영상의 스크린샷을 보자마자 속상하고 당혹스

러웠다. 그 즉시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회의 가족과 같은 수천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어린이들이 놀림을 당했다고 느끼고 그 

가족들이 상처받았을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영상이 제작, 게시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워렌 목사는 “이번 사건은 교회에서 뿌리 뽑

아야 할 문화적·인종적 불감증을 보여준다”면

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에 고정관념

을 활용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반기독교적인 행위”라고 재차 사죄했다.

같은 논란을 번복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과정

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워렌 목사는 “인종차별

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타문화권 사람들을 향한 

비하가 교육 과정에 담기지 않도록 교회 장로들

과 회의를 거쳐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어 “새들백교회에는 168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

인종 가정들이 있으며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

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결함을 

발견하는 즉시 인정하고 가능한 빨리 수정할 것

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일학교 교육 콘텐츠가 문화적 고정관념 문

제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방

학 기간에 진행되는 성경캠프 커리큘럼에 외국 

문화를 테마로 한 콘텐츠가 자주 활용되고, 대

중의 문화 인지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엔 한 기독 출판사에서 아프리카 문화

를 테마로 제작한 성경학교 콘텐츠에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노예 역할을 맡고 아프리카 사투리

를 흉내내는 과정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해당 출

판사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 과정을 수정

했다.

레이예스 부대표는 “교회가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한 컨설턴트를 고용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인들 재난지원금으로 빚부터 갚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

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

지원금이 주로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미국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39

세 국민들의 54%는 연초에 지급받은 600달러

의 재난지원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26%

는 저축을 선택했다.

40-54세 응답자들의 57%도 빚을 갚는 데 재

난지원금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저축에 사용했

다고 답한 비율은 22%였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8명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대신 빚을 갚거

나 저축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WSJ는 팬데믹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얼

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 이 같은 현상

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추가적인 대출로 

생계를 꾸려야 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최대한 ‘금융

불안 신분’을 벗어나려 한다는 설명이다. 미 노

동청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6.3%를 기록했다. 지난주에만 77만9000여명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빚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저축으로 몰렸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뉴욕지부 조사에 따르

면 미국인들은 이미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

의 3분의 1 이상을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 연초

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축률은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 1조9000억 달러에 달하

는 부양책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방역 대책에 의해 소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

됐다는 점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조나단 파커 

MIT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

의 소비율은 50%에 달한다”면서도 “지금과 같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음식점에 가고 쇼핑을 나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예방률 90%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1

회차 접종 예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날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1회차 접종 예방

률(76%)보다 높은 수치다.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트 앙글

리아대학 연구진은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스

라엘의 ‘대량 접종 프로그램’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회차 접종 이

후 14일째 되는 날부터 효과를 보였다. 이 효과

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21일째에는 최대 효과를 

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90%에 달하는 

효능은 이 시점부터 6주간 더 지속된 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 백신 접종 직후부터 8일간은 감염률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갔는데, 연구진은 접종자들

이 백신의 효과를 맹신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보건

당국과 화이자 측이 기존에 발표했던 수치를 뒤

엎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화이자 측

은 1회차 접종의 예방률이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회 접종만으로는 예방률이 크게 떨어

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접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임의로 

1·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리는 미

국, 영국 등의 조치는 보건계로부터 비판을 받

아왔다.

이번 연구 결과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접종 간

격을 늘리는 정책이 탄력을 받아 접종 속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연구는 동료

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를 진행한 폴 헌터와 줄리 브레이나드 교

수는 “기존 연구는 1회차 접종을 마치고 18일 

동안만 경과를 관찰해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었

다”면서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기대

되는 만큼 접종 간격을 확대해 전체 접종자 수

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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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균(宋昌均)은 1896년경에 평안

남도 증산군 성도면 이흥동에서 태어

났다. 그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라재

정, 고중명 그리고 강영상과 함께 

1915년 8월 17일에 샌프란시스코(상

항)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세크라

멘토(삭도)로 이주하여 삭도 한인감

리교회에 출석하였고, 삭도 관립 소학

교에 재학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

서 국민회 삭도 지방회 서기를 역임하

면서 민족 사랑을 실천했다. 

송창균이 1917년 3월에 상항으로 되

돌아갔는데 그해 6월의 재미한인학생

조사표에 따르면 상항 관립소학교 6학

년 학생이었다. 이듬해인 1918년 1월

에 그는 상항 한인감리교회 청년회 회

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에 한인들이 

문을 연 버클리 양성소에 기숙하면서 “

다년간 고신을 달게 견디며 공부하던” 

그가 26세가 되던 1922년 1월에 버클

리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의 나라사

랑은 1919년 5월에 결성된 청년혈성단 

합류나 1921년 상항 지방회 법무로 선

임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성 한인예수교회

버클리 중학교를 졸업한 1922년에 

송창균이 나성으로 이동하여 나성에 

하나밖에 없던 나성 한인장로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이듬해 8월에 국민

회 나성 지방회 서기로 선임되면서 그

가 조국사랑을 이었다. 1924년 6월 4

일에 이애나와 결혼하였고, 그해 가을

에 남가주 대학에 입학하였다. 

1924년 10월 14일에 나성 한인장로

교회에 나가던 교인 일부가 나성 자유

교회를 조직하고 버드롱 길에 있던 건

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송창균도 이 

자유교회에 합류하였다. 본 교회는 나

성 한인예수교회라고도 불렸는데 한

승곤 목사가 담임했고, 한 목사는 교

회 유지발전에 대하여 좋은 방침을 연

구하는 위원회와 교회의 제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발전책을 진행하는 임

원회를 두고 교회를 섬겼다.

1926년 4월 29일자의 신한민보에 

기고한 송창균의 ‘진화론의 의미’에서 

그의 신앙관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글

의 말미에서 “총론을 간단히 거두어 

말하면 종교와 과학 쌍방이 각자의 주

의를 연구 발현함에 방법은 같지 아니

할지라도 자연을 진리로 나타내이며 

진리를 자연에서 하는 목적은 일반이

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특히 주의하

여... 반드시 임할 위해를 피하도록 하

는 것이 유식한 교인의 믿음이며 착실

한 과학자의 연구이며 따라서 무흠한 

정치가라 할지라”라고 맺었다.

1928년도 위원회는 송창균 외에도 

김성권, 임창모, 강영승, 최윤호, 석대

원, 박재형, 이 암, 김창만, 이영수, 정동

렵 그리고 최능익으로 구성되었고, 그

해 임원회에는 송창균 외에도 김성권, 

최윤호, 정동렵, 최능익, 강영승, 박재

형이 있었다. 그런데 그해 본 교회의 

한승곤 목사가 시카고로 떠났고, 황성

택이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귀국할 참

이어서 이들 두 사람과의 이별에 석별

의 깊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송창균은 1928년 6월에 남가주 대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

다. 그해 7월 5일자 신한민보는 “남가

주대학 법학전문과에서 공부하던 송

창균 씨는 금번 방학 시기에 법학을 

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였다더라”고 확

인시켜주고 있는데 본 대학교 졸업앨

범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나성 한인예수교회는 1930년 5월 

11일 주일에 우로싸코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다. 이날 음식 시상이 있

었는데 채소 우등에 임메블, 김치 우

등에 이보은, 닭고기 우등에 송국희가 

당선되었다. 그해 6월 나성 한인예수

교회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드리던 

예배 시간이 교인들이 원하여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하였고, 이

에 자연히 주일학교 시간도 예배 직전

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로 바뀌었

다. 

그해 4월에 선정한 평신도 대표 임

정수의 노력으로 그해 10월 12일 오

전 11시에 미국 남감리교 감회사 데

이비스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오후 8시 30분에 남녀 100여 명이 모

인 가운데 김성권이 나성 한인예수교

회가 미국 남감리교회로 변경됨을 선

언하였다. 그리고 개삭회가 열릴 때까

지 나성 한인예수교회 위원이었던 강

영승, 김성권, 곽림대, 임정수, 박제형, 

박경신, 황성택을 유사로 두기로 하였

다. 그런데 위의 명단에 송창균이 없

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31년 1월 15일

자 신한민보는 송창균 대 나성 한인감

리교회와의 충돌이 정돈되는 줄로 알

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

했다. 송창균이 곽림대를 상대로 또다

시 기소하였는데 미국 남감리교회 임

원회에서는 송창균이 곽림대 개인을 

상대로 기소하였으나 실은 또다시 본 

교회를 상대로 기소하는 것으로 단정

하고 곽림대와 황성택을 나성한인감

리교회 대표로 선정하여 이를 대처하

도록 했다. 

본 교회는 지난번에 나성 검사가 송

창균을 불러서 앞으로 다시 교회를 소

란케 하면 잡아가둔다는 명령을 함에

도 호각을 가지고 법률사를 데리고 와

서 예배를 소란케 한 점을 들었다. 지

난번 곽림대와 다툴 때 안경이 부러져 

안경 값과 이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어 

자신의 명예가 추락하였으므로 명예 

배상과 옷이 찢어져 의복배상 등 총 

500달러를 송창균이 요구하였다. 

신한민보는 송창균을 사랑하는 마

음으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고하면

서 그의 대학졸업장이 가석해서 권고

하기 마지않고, 백 번 해야 망신만 당

할 고소이고, 지난번에 보도된 교회 

풍파 사건이 사실이므로 이번 송창균

의 고소가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나성 한인예

수교회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초

교파 교회로 조직되었고, 미국장로교

와 미국감리교가 동양인 선교구역을 

지정할 때 하와이와 북가주는 미국감

리교 구역으로 남가주는 미국장로교 

구역으로 한 결의를 근거하여 송창균

이 본 교회가 미국감리교로의 변환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

닌가 싶다.    

나성 한인예수교회에 출석할 때 송

창균의 나라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는 

1932년 2월에 국어로 된 국판 8면의 ‘

시하정론’을 발행하여 만주사건은 일

본의 획책으로 이에 맞서 한국인은 미

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듬해인 1933년 4

월 16일에 대한 독립단을 조직할 때 

회장에 송헌주, 서기에 송창균이었는

데, 큰 활동이 없다가 본 독립단은 

1935년 7월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었다.

나성 한인기독교회 전도사

‘재미한인50년사’를 쓴 김원용에 따

르면 나성 한인기독교회가 1936년에 

설립되었다.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던 김중수 목사가 본 교회에서 

사면을 당한 후 그해 9월 1일에 동지

회 회원이었던 황 휴, 안경호, 김순권, 

전 진, 현승걸, 김재선, 송헌영 그리고 

송창균과 함께 교회를 조직하고, 그달 

21일에 노스 올리브 스트리트에 월세 

집을 얻어 나성 한인기독교회라고 하

였다. 이로써 송창균이 나성 한인기독

교회 창립 교인임을 알게 된다. 이 교

회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와 같이 장

로교나 감리교와 관련 없이 초교파로 

운영하였다. 본 교회는 본 예배당 건

물에서 방세 영업을 하였는데 이곳에

서 기숙하던 한인동포가 17명이 되었

을 때 한인기독교회 양로원이라고 불

렀다.

설립한 지 3개월이 되던 1936년의 

12월에 나성 한인기독교회는 1937년

도 임원을 선정했다. 1936년 12월 17

일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이사부에는 

부장에 황 휴, 총무에 송창균, 재무에 

전 진, 부원에 안경오, 김순권, 현승렬

이었다. 그리고 임원부에는 목사에 김

중수, 전도사에 전 진, 집사에 김재신

과 전승윤, 주일학교 교장에 송창균 

그리고 청년회장에 공백운이었다. 이

로써 송창균이 이사부 총무와 임원부

의 주일학교장을 맡았음을 알게 된다. 

1938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3

박 4일간 하와이 호놀룰루(호항) 한인

기독교회에서 한인기독교회 연회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바로는 송창균이 

나성 한인기독교회의 담임 전도사였

다. 그해 보고에 따르면 본 교회에 입

교인이 70명이었고 주일예배 평균 출

석인원은 20명이었으며 주일학교 학

생은 25명이었다.

이듬해 호항 한인기독교회에서 개

최한 연회에서 송창균이 하와이 마우

이섬 파이아 한인기독교회로 전임되

었고, 이 연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파이아교회 목사

송창균은 1939년에 하와이 마우이

섬 파이아 한인기독교회의 담임목사

로 부임하였다. 그가 부임할 때의 교

회 형편은 1938년 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1938년 보고에 따르면 본 교회

의 담임전도사는 이은구였고, 주일학

교 교장은 황원일이었다. 재적교인은 

79명이었는데 장정 세례교인은 26명

이었고, 유아세례자는 58명이었다. 그

리고 주일학교 학생은 48명이었으며, 

국어학교 학생이 35명이었다.

김형식 목사가 한인선교부의 총부

장으로서 1939년 9월에 각 섬을 순방

하면서 호항 한인기독교회의 예배당 

건축 상황을 보고하고 헌금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때 마우이 파이아 한인기

독교회 교인들이 호항 한인기독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75달러 50센트

를 헌금하였다. 푸우네네 6동에 거주

하던 본 교회 교인이었던 이동원이 

10달러를 호항 한인기독교회 건축비

에 써달라고 한 사연을 한인기독교회

에 기고한 김형식 목사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나(이동원)는 간밤 환영회에 왔

다가 폐회 전에 갔었습니다. 호항총교

회에서 부채로 인하여 그처럼 고생하

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간구한 살림이

라 한 푼 돕지 못하는 것이 미안쩍어

서 먼저 갔습니다. 그러자 집에 돌아

가서 이렇게도 사람 노릇을 못해서야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뜬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이것이 약소

하오나 어떤 전방에서 취대하여왔으

니 보태어 쓰십시오” 하면서 돈 10달

러를 주시기에 나(김형식 목사)는 무

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창균이 1940년에 보고한 바에 따

르면 본 교회의 임원은 10명이었고, 

교인수는 95명, 주일학교 학생은 32

명, 면려청년회 회원수는 26명, 국어

학교 학생수는 18명, 센트를 생략한 

재정은 716달러였다. 그는 그해로 이

사직이 만료되었고, 제2부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1월 27일에 미국으로 귀화

한 59세의 송창균에게 2016년 대한민

국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셈하여 대

통령 표창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표

창장이 전수되지 않아 그의 이름이 훈

장 미전수자 명단에 남아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5. 송창균(1896-?)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936년 나성 한인기독교회 창립 교인, 2년 후 담임전도사로 

1939년 하와이 마우이섬 파이아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 부임

나성 한인기독교회가 모였을 동지

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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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혜의 언약신학

에임스의 신학은 ‘그리스도

의 적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24장에서, 언약신학이라는 것

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구속언약을 실

현시키는 수단이 은혜언약인

데,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으

로 부른다. 다르게 말하면 ‘그

리스도의 적용’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옛 언약

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 다음 

그는 “은혜언약의 본질은 마지

막 날에 신자들이 영광 속에 들

어가고 은혜언약이 최종적으

로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역사

적 시대를 거치며 계속된다”고 

말한다. 

은혜언약은 신앙이 요구되

기 때문에 조건적이고, ‘언약

의 조건이 언약 속에 약속되

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은혜언

약(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eology)”을 쓴 존 

폰 로어(John von Rohr)가 지

적하는 것처럼 “에임스에게 있

어서 언약 조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로 언약의 약속

이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모

든 것을 행하고 신자는 약속을 

주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9)확신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정교리

에임스의 책의 전반부에서

(25장에서 비로소 예정교리를 

다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

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

목할 만하다. 이 교리는 앞부분

의 하나님의 작정부분(1권7장)

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

은 에임스가 예정교리를 확신

교리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것으

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확

신의 은혜(예정)를 ‘부르심을 

통한 연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의 순서로 진행되는 구원

의 서정 앞 단계에 포함시켜 살

펴보고 있다(1권 26-30권). 이

것은 본질상 은혜언약의 적용

을 고려한 에임스의 신학의 골

자라고 할 수 있다. 

10)구원 역사의 순서와 적용

다양한 시대에 걸친 언약의 

시행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는 

독특하게 타락 당시 주어진 하

나님의 회복의 은혜로부터 파

생되는 두 가지 핵심교리,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속

의 적용을 언급한다. 에임스는 

구원의 서정의 각 요소를 취하

여, 그것을 자신이 구분한 각각

의 언약시대의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적용시켰다. 구원의 서

정 속에 예정을 집어넣음으로

서 그는 택하심 받은 자의 영원

한 삶의 국면을 구속사의 시간 

및 역사적 진행과정에 그대로 

일치시켰다. 따라서 구원의 서

정의 논리적 요소들은 구속사

를 통한 언약의 시행의 연대적 

순서와 중복돼 있다. 구속사의 

각 시기는 신자들의 조건 또는 

상태와 상응적인 관계로 통합

되어 있다(1권 30-39장).

구속의 적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요, 다른 하나는 그런 연합에

서 나오는 유익들에 참여함이

다(빌3:9).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인 관계로, 이를 통하여 인간들

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축복들에 대한 권리를 얻

게 된다(요일5:12).

가)부르심(26장): 부르심이

란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

께 모여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벧전2:4, 엡4:12). 부르심은 구

속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이다(엡1:17-9). 부르심

에 대한 영접으로 인해 부르

심은 회심이라고 불리운다(행

26:20). 이 회개는 신앙과 동일

한 원인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회개는 신앙보다 먼저 인

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

다.

나)칭의(27장):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축복들에 참여하려

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올바르고 복되게 살기에 필요

한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엡

1:3, 롬8:32). 칭의란 하나님께

서 신앙에서 포착된 그리스도

로 인해 신자들이 죄와 사망에

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의롭

고 생명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

다고 간주하는 하나님의 은혜

로운 판단이다. 이 칭의는 그리

스도 때문에 일어나며, 그리스

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

는데(빌3:9), 이러한 의는 하나

님의 의라고 불린다.  칭의하는 

신앙은 본성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의 특별하고 

견고한 확신(persuasion)을 가

져오고, 이런 확신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다)양자됨(28장):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

로 인해 아들 됨의 영예를 주시

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단이

다(요1:12). 이런 판단은 칭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양자됨

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칭

의는 신앙과 양자 됨 사이에 온

다. 양자됨은 본성상 칭의 안에

서 발견되는 화해를 필요로 하

며 이를 전제한다. 이 아들의 지

위와 함께 상속자의 신분도 주

어진다(롬8:17). 양자됨의 진정

한 증거가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롬8:15-16, 23; 갈4:5-7).

라)성화(29장): 신자의 상태

의 실제적인 변화란 인간 자신

의 성질들(qualities)이 변환되

는 것이다(고후5:17). 이런 성

질들의 변화는 성화라는 정당

하고 영예로운 선이든지 영화

라는 완전하고 승귀된 선과 연

관된다. 여기서 성화는 신앙과 

회개와 관련되는 인간 안에서

의 변화와는 구분된다. 왜냐하

면 신앙은 성질이 아니라, 그리

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회

개는 기질(성벽)의 변화가 아

니라, 마음의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

님의 형상(엡4:24)의 성결 혹

은 하나님의 율법에의 일치(약

1:25; 롬6:4; 벧후1:4)를 위한 

것이다.

마)영화(30장): 영화는 인간 

안에서의 비참함 혹은 죄의 형

벌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의 

진정한 변화이다(롬8:30). 영

화의 목적은 강복(beautifica-

tion), 축복, 영생, 영화, 우리 주

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불멸의 상속이라고 불

린다(엡1:3; 요3:36; 벧후1:3). 

이 모든 것은 신실한 자들이 하

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엡3:17). 완전한 영화

는 영혼과 몸에서 모든 불완전

한 것들을 제거하고 전적인 완

전성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11)구원의 순서의 연관성

에임스는 선택, 구속, 부르

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를 각 

시대별 은혜 언약의 시행 기관

과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보여

주셨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14-35). 여기서 구원 역사의 

시간적인 국면과 영원한 국면

이 함께 결합되어진다.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의 

논리적이고 실존적인 요소들

이 시간 순서(ordo temporum)

의 연대별 시기와 통합된다. 하

나님의 택하심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예정과 언약의 조화로

운 통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

실하게 언약의 유익을 받는다. 

<10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구원의 서정은 부르심을 통한 연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순서로 진행
구원 서정의 논리적 요소들은 구속사 통한 언약시행의 연대적 순서와 중복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 있게 자녀 키우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형상(image)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분의 손길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과 논란을 

일으키며 인류의 역사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창조주의 존

재를 부정하고 반격하는 흐름이 역사가 되어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서 시작한 유물론은 마르크시즘(Marxism)으

로 발전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

님이 없는 집단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만들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분되었지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마침내 한 세기 동안 대결구도

였던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겉으로는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죽지 않고 오히

려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이라는 한 차원 더 세련되

고 감각적인 옷으로 갈아입은 채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인권, 인종 차별금지, 다문화 포용, 관용, 인

도주의, 노동자 권익 보호, 여성 차별금지, 환경보호, 세계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얼굴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체주의, 세속주의, 진리가 없는 유토피아 사상으로 기독교적

인 가치를 흔들어 가정과 학교,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맥락

입니다.

마르크시즘이 경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문

화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빌헬름 라

이히(Willhelm Reich)의 ‘성자유, 성혁명, 성정치’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충족하도록 부추기지요. 성(性)은 하나님

의 창조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며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인

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현대의 문화가 되고 유행

처럼 번져 우리 삶과 자녀들의 교과서 속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

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며 셋

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일과 나를 향한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생각, 그분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입

니다. 성품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의 표현입니다.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성품이 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성품이 되

지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행동이 가득하도록 기

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따른다면서 악을 본받는 어리석은 자

가 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흘려보내야 하지요. 
<10면으로 계속>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

다리며 작은 집안에 엎드려 있

었듯이 현재 우리는 코비드의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제한된 공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공간의 

크기들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

만 작은 벽장에 갇혀 있든지 좀 

더 넓은 체육관에 갇혀 있든지 

우리의 자유가 엄청 제한된 것

은 부정할 수 없다.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a 

closet Christian)이라는 개념

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를 믿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

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용기

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듯이 조용하게 은밀

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을 말한다. 

그런데 벽장 속을 들여다보

다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벽

장 속에 있지만 부끄러운 그리

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

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변화 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

인들임을 보았다. 

어두운 벽장 속에 있는 두 번

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

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골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6:6)고 말씀하셨다. 그 어두운 

동굴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

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엘

리야와 다니엘 등의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 아라비아 사막

에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

셨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

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스라

엘 국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

기의 순간들을 셀수 없이 겪었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

음의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구원

하셨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하나님을 마음껏 무시

하고 대적한다. 그리고 자신들

이 가진 부와 권력을 통해서 온

갖 음란과 타락을 일삼는다. 그

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벽장 속에서 하나님

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기도드

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두운 벽장 속에 숨어있는 

세 번째 무리의 그리스도인들

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

해서 캄캄한 벽장 속으로 숨어

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걸었다(요20:19). 한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는 다윗이 사

울을 피해서 숨었던 흔적이 있

고, 한 차가운 벽장 속에는 안

네가 2년 동안 무서운 나치를 

피해서 두려운 눈망울로 흘려

보낸 안네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으며, 핍박의 칼을 피해서 카

타콤과 카파도기아 동굴에 숨

어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현대

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나 어두운 벽장 속에서 비밀하

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실,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이 맞는 어법일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

을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잠시 

동안 벽장 속에 갇혀있는 것 같

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믿음

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난 간 후에 우리는 벽

장에서 나와서(coming out) 담

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예배

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벽장

으로 숨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

운 일인가?
dik018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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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목회서신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일부 

선교회에서의 코비드19 확진자 

발생 및 확산으로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제2의 신천지’라는 지

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방학 때 2

천명 학생들과 수련회를 가졌는

데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

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과 달

리 IM선교회는 대전 IEM국제학

교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훨씬 전

부터 전국적으로 감염을 확산시

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M선교회는 전국 25개 교회

에서 TCS국제학교 등 연계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이를 통한 확산 우려도 크다. 실

제 지난 1월 16일 홍천으로 수

련회를 간 대전 IM선교회 소속 

청년 훈련과정 학생과 인솔 목

사 부부 등 40명 가운데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부터 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

한 경기 용인 수지산성교회도 

IM선교회 산하 요셉티시에스국

제학교를 운영 중이었다. 의학

적 상식과 종교적 신앙을 혼동

한 마이클 조의 주장은 방역 무

시로 이어졌다. 

IM선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중·고교 과정과 기독교 교리

를 가르치는 대전 IEM국제학교, 

IEM국제학교 수료생들이 전국

에 퍼져 활동하는 TCS국제학교, 

공부방 성격의 CAS기독방과후

학교, 20-50대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MTS청년훈련학교 등 

전국에 24개 교육시설을 운영하

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식 교육

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이다. 한다연구소라

는 이름의 시설도 17곳이 있다. 

이들 시설 중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의 경우 어린 학생

들이 기숙사 한 방에 많게는 20명

이 생활해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

이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

럼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3밀(밀

집·밀폐·밀접) 환경 속에서 많은 

인원이 밀접 접촉하며 집단생활 

한 탓에 IEM국제학교 133명 등 

IM선교회 산하 41개 시설 구성

원 269명(1월 27일 오후 10시 기

준)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전체 

구성원 866명 중 31.1%가 감염

된 것이다. 선교회 관련 시설의 

연쇄 감염까지 더하면 이들 시

설을 매개로 최소 340명이 코로

나에 감염됐다. 

마이클조 선교사는 예장개혁 

소속 목회자다. 그러나 그가 안

수를 받았다는 예장개혁 송촌동

측 100회기에는 그의 이름이 없

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목사안수 

의혹이 일어났다.

인터콥선교회(대표 최바울) 

산하 BTJ열방센터 역시 2020년

부터 지속적인 집회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코비드19 확진자가 확산이 됐

다. 경북상주에 위치한 BTJ열방

센터의 경우 지난 1월7일 확진

자 발생으로 인한 센터폐쇄결정

에 대한 반발로 시설폐쇄조치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상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까지 낸 것으

로 알려졌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박문수 총

회장 이름으로 발표한 14일 성명

에서 침례교 총회는 “최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수백명의 집단 확

진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

방센터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인

터콥선교회가 방역당국에 비협조

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

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11면으로 계속>

미주한인교계 이들과 교류 재고해야
IM선교회, BTJ열방센터 코비드 감염 사회적 물의 

1)인디언과 정착민 백인들

과의 전쟁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도착

한 초기에 굶주리고 헐벗고 병

들어 곤경에 처했을 때 원주민

들은 그들에게 각종 식량과 가

죽 등 입을 것을 갖다 주면서 

온정과 구원의 손길을 폈다. 이

때 청교도들은 감격에 넘쳐 원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

신 천사" 라 믿고 환대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종교인들과 불

신자들이 포함된 백인 정착민

들과 인디언들은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지만 백인들은 이 협

정을 파기하고 인디언의 땅을 

침범했다. 백인 정착촌의 팽창

은 원주민 인디언 부족을 피할 

수 없는 식민지 전쟁으로 몰아

가고 있었다. 

관습 오해(?)와 문화의 차이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들은 식

민화 과정을 계속하면서 먼저 

인디언에서 영토를 ‘구매’하려

고 물물교환을 시도했다. 그러

나 그것은 인디언 공동체에서 

보면 ‘백인이 선물을 하고 여기

에 살게 해달라’는 청탁의 의미

였을 뿐이다. 백인은 “여기에서 

나가달라”는 의미의 행동이었

지만 인디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땅을 사고파

는 문화 관습은 없었기 때문이

다. 이런 관습의 오해(?), 문화 

차이로 말미암아 인디언들과 평

화조약을 맺을 때 백인들은 ‘땅

을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인디언

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무

력을 택했다. 그래서 ‘인디언과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포우하탄 족의 추장(조정자) 

와훈세나카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교역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과 우

리나라를 침략하러 온 것이다.” 

또한 일부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이교도라고 무시하

고 박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

에 불만을 품은 오페차나카노 

등 포우하탄 원주민 인디언들

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Jamestown Massacre) 정착촌

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정착

민들을 학살한다. 이것이 1622

년 3월 22일에 발생한 제임스

타운 학살(Massacre) 사건이

다. 

주변의 정착촌에 있던 영국

인들은 포우하탄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 당시 영국 

정착민 인구의 약 1/3에 해당

하는 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

성과 어린이도 347명을 살해당

했고, 또한 집이나 밭도 불태워

져 버렸다 ‘이때부터 정착민들

은 원주민을 이교도, 살인자로 

바라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보

내주신 천사’에서 하루아침에 ‘

마귀가 보내준 사탄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에 서로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청교도들은 

정당방위(?) 입장에서 즉각 보

복하였고, 서로 계속 밀고 밀리

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공방

을 벌였다. 이렇게 서로 반복되

는 도발과 살상으로 인하여 백

인 정착민(White Man)들과 원

주민 인디언과의 전면 전쟁이 

약 270년 동안 지속되었다. 

1630년 이후 이민 온 매사추

세츠의 첫 영국 식민지 주지사 

존 윈드롭(John Winthrop)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교도 신앙은 

인디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1637년 민병

대가 조직되어 페코스 지역에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원

주민 촌을 습격하여 500명 인

디언 학살을 주도하였다. 전쟁

을 주도한 지도자 존 메이슨

(John Mitchell Mason)은 말하

기를 "하나님이 적들을 비웃으

심이여 그들을 뜨거운 오븐에 

구우셨도다" 라고 자랑스러워

했고. 그것에 동조한 과격 청교

도들은 "우리는 오늘 600명의 

이교도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청교도 미주 이주 이후, 약 

270년 동안에 백인들은 전 북

미지역의 인디언의 땅을 빼앗

거나 매입하고 원주민들을 강

제로 수용소에 이주시켜 버렸

다. 이와 같이 과격 극단(極端)

의 청교도(Puritan)들은 자신

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교리

를 가르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이라는 명목과 이교

도라고 핍박을 가했던 것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천지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자유와 문명과 

종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서진(西進)하는 찬란한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숲 속에 사

는 야만인들에게서 그들의 숲

과 강과 땅을 빼앗은 것은 당연

지사이다" 라고 말하므로 정복 

전쟁의 명분을 확실히 했다. 

2)인디언과 정착민 백인과

의 전쟁의 결과

이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미

국 측과 인디언 측이 입은 손실 

통계를 보면 1620년부터 1850

년까지의 손실 통계 기록은 분

명치 않다. 그러나 그레고리 미

치노 등이 쓴 교전 기록에 의하

면 1850년에서 1890년 사이에

만 21,586명의 시민과 병사가 

사망, 부상 또는 포로가 된다. 

러 셀  손 튼 ( R u s s e l l 

Thornton)이 빈약한 정부 자

료를 참고한 것으로 45,000명

의 인디언과 19,000명의 백인

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 후자

의 추정치 중에는 변경의 학살

에 의해 비전투 민간인들이 종

종 살해되었기 때문에 모두 여

성, 어린이 희생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저자가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50

만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갈 것은 

쌍방의 잔학(殘虐)함이다. 인디

언은 그 잔인한 전투방식으로, 

미국은 파괴적인 작전 실행으

로 드러난 잔학성이다. 또한 토

착 인디언 워드 처칠(Ward 

LeRoy Churchill)은 그의 저서 

‘그들이 온 후’에서 “1894년에 

미국연방센서스국은 미국이 한 

세기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원주민을 상대로 ‘40차례 이상’ 

전쟁을 벌여 이 과정에서 자체

의 추정치 3만 명보다 ‘훨씬 많

은’ 사망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로 무차별 학살을 했

기에 무고한 비전투 민간인들 

특히 희생자 중 여성과 어린이

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

적 비극이요, 참극이었다. 

1996년 4월 26일 제 42대 미 

대통령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가 참석한 자리에서 미연합감

리교회가 총회 차원에서 132년 

전 인디언 학살 사건을 회개했

던 일이 있다. 목사요, 감리교

의 영웅이었던 치빙턴(John 

Milton Chivington, 1821-

1894)이 저질렀던 샌드크릭 대

학살(Sand Creek Massacre) 

때문이다. 오하이오 출신으로 

일리노이에서 목회를 했던 치

빙턴은 1864년 의용기병대 대

령이 되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

으로 1864년 132명에 이르는 

샤이언족과 아라파호 족 인디

언을 학살했고 그 사건을 '샌드

크릭 대학살'이라고 한다. 미국 

감리교회의 검은 역사이다. 

그렇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인디언 원주민 학살과 핍박은 

역사적 사실이다. 절대 하나님

의 사람(Man of God)들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다. 반드시 통회, 반성, 회개해

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의 정신

과 사상을 이룬 청교도를 무조

건 다 폄화하거나 과소평가하

면 안되고 그 공과(功過)를 정

확하게 구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역사왜곡이 되

기 때문이다.  

3)크리스토퍼 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와 

재국주의 열강들 

1620년 청교도 미국 이주로

부터 아메리카 인디언과 백인 

정착민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15

세기 아메리카는 콜럼버스를 

필두로 하여 제국주의 열강들

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백인과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전쟁은 

콜럼버스의 상륙부터 시작된

다. 콜럼버스는 중미의 아메리

칸 인디언 지파들을 함대를 이

끌고 몇 년 동안 학살했으며, 

그 인구를 격감시켰다. 아메리

칸 인디언들을 황금 채집을 위

해 노예로 만들었으며 생활권

을 뺏긴 인디언들은 기아와 역

병에 시달리며 그 인구가 더 줄

어들었다. 콜럼버스에 의한 대

량 학살이 전염병에 의한 인디

언 격감을 초래한 것이다. 

아메리카 최초의 성직자였던 

라스 카사스(Bartolome De 

Las Casas)가 쓴 “인디언 파괴

에 관한 간결한 보고”에는 “스

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 전역

에서 1억 명 이상의 원주민들

이 학살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하

고 스페인으로 돌아간 콜럼버

스는 다음해 17척의 군함을 이

끌고 다시 에스파뇰라섬(현재

의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토착 타이노족을 노예화하고 

멸종시키는 정책에 착수했다. 

이 정책으로 1493년에 800만

이었던 타이노족은 1496년에

는 300만, 1500년경에는 10만

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그리고 

1542년에는 겨우 200명 남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이들은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

했을 당시 1500만 명에 달했던 

카리브해 전역의 다른 인디언

들과 함께 멸종되었다.”  
kimjoyh@gmail.com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땅을 사고파는 문화관습 없었던 인디언들과 조약을 땅 샀다고 생각
인디언과 전쟁은 필연적...콜럼버스함대 타이노족 공격, 50년후 멸족

인디언전쟁과 노예제도...그 역사왜곡(2)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

윤준 목사)가 설립 18주년을 

맞아 2월 7일 오후 4시30분 감

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가 소속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뉴욕노회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았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2명(엄

갑룡, 정철호)의 장로장립과 2

명의 권사(이현숙, 정소라)가 

취임했다. 

허윤준 목사의 집례로 진행

된 장로 임직식은 임직자 서약 

후 안수하고 허윤준 목사가 “

엘리사에  임했던 엘리야의 갑

절의 영광이 임직자에게 충만

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평생 하

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

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을 기쁨

으로 감당하며 자원하여 충성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

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장로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권사 임직식이 진행돼 

서약하고 허윤준 목사가 임직

기도를 인도했다.

이길호 목사(뉴욕성실장로교

회)는 축사 및 권면을 통해 “교

회에서 임직자들을 세우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영광스러운 직분

을 주신 목적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충

성되고 생명 바치는 일꾼이 되

라”고 당부하며 “임직자들이 

인품과 실력을 갖춘 허윤준 담

임목사와 같이 교회에 세워나

가며 후에 큰 기쁨이라는 고백

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다.

임직자들이 교회에, 교회에

서 임직자들에게 기념품이 증

정됐다. 특히 임직자들은 교회

가 준비 중인 건축을 위한 헌금

을 드렸다.

답사를 통해 엄갑룡 장로는 

“18년의 성장기를 거쳐 성인의 

길에 들어선 뉴욕새생명장로교

회가 정확무오한 말씀만 붙잡

고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보다

는 내적인 성장을 추구해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건강하고 진실된 지체들이 되

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서

로가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낫

게 여기는 교회, 반목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교회와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라며 특히 18년 동안 수고한 

담임목사와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윤

석 목사(뉴욕노회 서기, 부르클

린제일교회), 설교 이길호 목사

(뉴욕성실장로교회), 봉헌기도 

정기태 목사(부서기, 뉴욕새벽

별장로교회), 임직식, 축도 이

종원 목사(부노회장, 뉴욕새사

람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길호 목사는 “충성된 일

꾼”(삼하23:15-17)이라는 제

목의 말씀에서 “성경에 많은 

귀하고 복된 말이 있지만 생각

할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

충성’이라는 말”이라며 충성된 

임직자들이 되기를 부탁했다. 

이 목사는 “충성된 일꾼은 첫

째,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한 사

람 둘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

는 사람 셋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천상병 시인의 시 ‘귀

천’에서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

유한 것을 소개하며 “크리스천

의 삶은 미래의 주님을 만나는 

그 미래의 사건을 현재화 시키

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만

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매순

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

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 시

간을 생각하며 주위에 있는 사

람을 귀하게 생각하라. 나아가 

그 시간을 생각하며 나에게 가

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

라”라고 당부했다.

뉴욕새생명장로교회는 2003

년 2월 뉴욕아카데미를 예배처

소로 정하고 첫 주일예배를 드

렸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

찬기도회 대뉴욕지회 기도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월 6일 

오전 8시 뉴욕그레잇넥교회(

양민석 목사)에서 대면과 온라

인으로 열렸다. 한국본부 및 

뉴욕교계 관계자들은 줌을 이

용한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국 본부는 지난해 11월 손

성대 장로를 뉴욕지회 2대 회

장으로 임명했다. 손성대 장로

는 뉴욕교협 이사장 및 부회

장,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뉴욕

장로성가단 단장 등을 역임했

다. 

신임 회장 손성대 장로는 취

임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

며 전 회장과 임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뉴욕지회의 

사역 방향성을 소개했다. 

손 회장은 “한반도 화해와 

협력, 평화적인 남북통일, 미국

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안녕과 

질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뤄나가도록 기도하겠다”고 말

했다. 

구체적 사역으로 임원중심

의 월례기도회(줌), 방송을 통

한 1분 기도회 등을 알리며 기

도와 참여를 당부했다. 

초대 회장 강현석 장로는 간

증을 통한 이임사에서 “팬데믹

의 어려운 시점에 신실하고 탁

월한 손성대 신임회장의 지도

력을 믿는다”며, “최선의 리더

십을 발휘하고 헌신하는 가운

데 뉴욕지회가 계속 발전하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이취임식은 사회 박용

기 장로(수석 부회장), 기도 이

계훈 장로(부회장), 이임사 강

현석 장로(직전 회장), 취임사 

손성대 장로(회장), 회기전달, 

축사, 권면, 신임 회장이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와 감사장 전

달, 본부를 대신하여 직전 회

장이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 전

달, 신임 회장이 각 임원들에

게 임명장 전달, 광고 장세활 

장로(사무총장), 폐회기도 박

해용 장로(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는 양민석 목사(뉴욕교

협 직전회장), 이정환 목사(뉴

저지교협 회장), 이봉관 장로(

한국본부 회장)의 순서로 진행

됐다.

권면은 두상달 장로(대한민

국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

과 이의철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가 했다.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

는 김태수 목사 인도로 개회기

도 마바울 목사, 성경봉독 정

훈 간사, 설교 문석호 목사, 특

별기도, 축도 김진화 목사(뉴

욕목사회 회장) 순서로 진행됐

다. 

특별기도는 장세활 장로가 

조국과 미국을 위해,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가 

뉴욕교계를 위해 기도했다.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

는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자기집으로”(삼상15:34-35)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개인을 

위한 기도도 의미 있지만 민족

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며 

“혼란스러워가는 종말의 시대

에 조국과 미국의 현실을 보며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힘을 모

아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욕지회 조직

은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 △

신임회장 손성대 장로 △수석

부회장 박용기 장로 △목사부

회장 김태수 목사, 마바울 목

사 △평신도부회장 이계훈 장

로, 박해용 장로, 황창엽 장로 

△사무총장 장세활 장로 △간

사 정훈 집사 등이다.
<유원정 기자>

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인 뉴

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이사회(이사장 최재복 장로)가 

2월 7일 오후 8시 Zoom 미팅

으로 열렸다.

이날 최재복 이사장을 포함 

구자범 목사, 박진하 목사, 이

영만 목사, 정인국 장로, 장곤

식 장로, 박성양 장로, 김성윤 

집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나눔의집은 현재 노숙인 쉘

터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쉘

터 구입 기금모금 담당 김성윤 

이사는  현재 총 90,940달러가 

모금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모금은 장기화 되고 있

는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재

정이 바닥나거나 건강문제, 정

신건강문제로 노숙위기에 있었

던 한인동포들이 거주하며 공

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쉘터를 

위한 모금이다. 나눔의집은 이

번 6월 리스가 끝나 이전해야 

하는데 20여명이 거주할 수 있

는 쉘터를 렌트하는 주택을 찾

을 수 없어 지난 12월 후원의 

밤을 시작으로 모금운동을 시

작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는 이

사인 구자범 목사(뉴욕광염교

회 담임)가 5백 달러를 후원하

기도 했다.  쉘터 기금 모금 후

원문의는 박성원 목사(718-

683-8884)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2021년 이민자보호교회(이

보교) 네트워크 심포지엄이 2

월 4일 오후 7시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할 길” 주제로 줌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보교 4번

째 심포지엄이며 전국적으로

는 2번째로 이보교의 지난 4년

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을 전

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

지엄은 미국 19개주와 한국 등

에서 최대 351명이 참가했으

며,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심포지엄은 1부 예배와 2부 심

포지엄으로 진행됐으며, 심포

지엄은 3개의 주제로 발표와 

논찬이 이어졌다.

이민자보호교회는 4년 전 추

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를 돕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활

동범위가 복지와 정치, 그리고 

타민족과 연대까지 크게 확대

됐다.

지역적으로도 확장돼 뉴욕 

이보교(위원장 조원태 목사)가 

먼저 시작하고, 뉴저지 이보교

(위원장 김대호 목사), 시카고(

위원장 손태환 목사), 커네티

컷(위원장 조건삼 목사)가 있

다. 아직 지역 이보교는 없지

만 동남부 네트워크(이상현 목

사), 중남부 네트워크(강주한 

목사), 중북부 네트워크(송진

우 목사)를 구성하고 미전역에

서 120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1부 예배는 사회 김대호 목

사(산돌교회), 기도 주인돈 신

부(성공회 한마음교회), 찬양 

루트워십(Met처치), 성경봉독 

김명래(UMC 한인여선교회전

국연합회 총무), 설교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빈민사역), 

찬양 루트워십, 축도 박인갑 

목사(새방주교회)의 순서로 진

행됐다.

이태후 목사는 “환대”(히

13: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보교가 왜 서류미비자를 품

어야 하는지 첫째 우리는 예수

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

며 둘째는 빚진 자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류미비자를 품어 

주어야 하며 셋째는 해방자 하

나님,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며 주

님 은혜가운데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 피난처와 도피소 역할

을 잘 감당해주기를 부탁했다.

이어 뉴욕 이보교 위원장 조

원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

번 이보교 전국 심포지엄의 의

미는 “첫째, 반 이민정책 아래 

걸어왔던 지난 4년을 뒤돌아보

고, 그 안에서 고통 받은 숨겨

진 목소리들을 그리스도의 마

음으로 경청한다. 동시에 앞으

로 걸어갈 4년을 전망하며 주

님의 약속을 찾아볼 것이다. 둘

째, 이보교 가치에 함께 하는 

미전역의 새 친구들을 함께 만

난다. 셋째, 이보교의 가치를 

더 깊이 계발하고, 배우는 시간

을 갖는다. 이보교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교회에게 신선

한 자정역할을 하고, 세상에 희

망을 불어넣는 가치를 심포지

엄을 통해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지면으로 축사

를 했다. 이어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 시카고교협 회장 

김광섭 목사가 축사를 했다.

2부 심포지엄은 강창훈 목사

(뉴욕 이보교 TF 정책간사) 사

회로 3개의 발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교회와 함

께 라는 소주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현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회 및 회장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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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감정코칭 워크샵”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스트레스 & 감

정코칭 워크샵”이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

후 7시 30분(미동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정정숙 

박사, 김병용 박사, 등록비는 200달러. 등록은 웹사이트 www.

familytouchusa.org/ProgramREG에 하면 된다.

▲문의: (201)242-4422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건

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세워가는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

육 세미나’가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

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열린다. 커리큘럼은 

1)회복과 생명력–축복의 통로로 서기 2)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녀를 양육하라–커뮤니케이션 3)AI, 4차 산업혁명시대, 다음세

대의 비전과 직업 4)스마트폰시대 미디어 분별과 정복, 중독 다

스리기. 등록비는 60달러.

▲문의: (646)300-4790

청소년 위한 삼일절 맞이 한국역사 강연 세미나
KCC한인동포회관(부관장 남경문)은 오는 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한국역사 강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역사 강연 세미나는 미국에 

사는 2세대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강

화와 더불어 한국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2월 

25일(목)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독도와 동해” 주제로 개최되

는 세미나 강사는 전 한국외국어대 교수이며 코리안리서치 원

장인 주동완 교수. 현 6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

로 세미나에 참석 가능하며 강연은 영어로 진행한다.   

▲등록신청: heritage@kccus.org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하나님의 뜻 이뤄가도록 기도하겠다”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8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8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8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모세 시대의 출애

굽 사건을 통해 구속이 나타났

고, 속죄제사 제도를 통해 칭의

가 표현되었고 첫 소산을 바치

는 제도를 통해 양자가 설명되

고 정결법을 통해 성화를 보여

주며 땅의 상속과 하나님의 집

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화를 나타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종종 개혁파 

신학의 걸림돌이 되었던 언약과 

작정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면을 극복하였다. 이와 같

이 에임스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활동과 언약적인 참여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그리고 내적으로 

일관된 언약신학의 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

12)구속의 적용으로서의 교

리들(31-41장)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 곧 교

회에 대한 주제를 두 장에 걸쳐 

다룬다. 신비적이고 불가시적

인 교회(1권 31장)와 제도적이

고 가시적인 교회(1권 32장)를 

다룬 다음, 그는 구속의 적용의 

길, 또는 수단을 언급하는데, 성

경(1권 34장), 교회직원(1권 33, 

35장), 성례(1권 26, 41장), 그리

고 교회 권징(1권 37장)의 순서

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의 시행, 즉 하나님께서 은

혜언약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를 설명한다(1권 38, 39, 41장). 그

는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함으로

서 순차적인 언약의 실행에 초점

을 맞춘다. 여기서 각 시대의 언

약의 실행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완전한 상태로’, ‘일반적이고 모

호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더 명

확한 상태로’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1권 38, 2-3장). 아담부터 아

브라함까지 은혜언약은 창세기 3

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 약속으로 시행되었다(1권 

38, 14장).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은혜언약은 주로 아브라함과 그

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따

라 시행되었다(1권 38, 20장). 모

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교회는 어

린아이 상태로 은혜언약 아래 있

었고, 교회의 사역은 ‘거의 항상 선

지자들에 의해 행해진 특별한 사

역이었다’(1권 38, 12장). 그리스

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때

부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까

지 교회는 두려움과 속박의 영 아

래 있을 때와 다르게 양자의 영을 

통해 영적 후사로서 은혜언약의 

적용을 자유롭게 받는다(1장 38, 

8-9, 1장 39, 9장). 세계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세에서 시

작된 구속의 적용이 완성될 것이

다’(1권 41, 1장).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9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을 본받으며 진리 안에서 성숙

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하

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

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

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

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렘 9:24).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

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

다. 우리를 향해 경청하시고 긍

정적인 태도로 기뻐하시며 배려

와 감사, 순종으로 몸소 보여주

신 ‘사랑’의 성품과, 인내・책임감・

절제・창의성・정직・지혜로 ‘공의’

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자

녀와 다음 세대가 깊이 알고 배

움으로써, 세상의 일그러진 가

치관을 뛰어넘어 하늘의 가치관

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성품칼럼

뉴욕나눔의집 정기 이사회 9명 참석

이민자보호교회 전국심포지엄, 미 19개주와 한국서 참가 

쉘터 모금액 90,940달러 보고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할 길”

뉴욕나눔의집 정기 이사회가 지난 7일 저녁 줌으로 열렸다.

이민자보호교회 전국심포지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다.



<9면에서 계속>

또 “침례교 총회 모든 교회와 

산하 기관, 지방회, 연합회는 인터

콥선교회의 모든 활동에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한

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교단은 

이번 인터콥 사태에 앞서 인터콥

에 대해 ‘참여금지’를, 예장 통합

교단은 ‘예의주시, 참여 자제’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은 

‘참여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또 예장 합신교단은 인터콥을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결정을 내리고 교

인들의 인터콥 접촉을 금지해왔

다. 예장고신은 지난 2016년 총

회에서 인터콥 참여 및 교류금

지가 결의된 바 있다. 

미주지역에서는 미주남침례

(CKSBCA) 한인교회총회가 

2015년 산호세총회에서 선교단

체인 인터콥과의 교류를 금지키

로 결의한바 있다. 하지만 미주

교계에서는 인터콥과 유대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들이 있다. 인터콥은 해마다 미

주지역에서 선교캠프를 열어왔

으며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우

호관계를 맺은 목회자가 사역하

는 교회에서 비전캠프를 열어왔

다. 

또한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

표는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뉴

욕할렐루야대회 주강사로 참여

했다. 이에 따라 대회장소를 제

공했던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

행 목사는 1월 31일 주일예배 

설교에 앞서 IM선교회와 프라

미스교회는 무관하며 연결돼 있

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 주최 세미나가 2월 1일 오

후 8시 줌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

나는 해석학에 대해 다뤄졌으며 

박성민 박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박성민 박사는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건 상황이다. 상황

에 필요한 단어가 있다. 그것이 

개념”이라며 “과거의 상황과 개

념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개념

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

키느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해석은 △첫째 관

찰이다. 관찰은 텍스트 상황 개

념 자세히 보고 정보를 만들어

낸다. 이해잘하는 자는 관찰을 

잘하는 자다.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이 잘되는 자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듣는다. △둘

째 이해다. 관찰된 것을 관찰된 

것으로 끝나면 단지 정보를 아

는 것에 그친다. 관찰은 그 당시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그 사람

이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다. 이

해는 지금 나한테는 무슨 의미

이냐이다. △세 번째 적용이다. 

무엇을 할 것이냐다. 선 이해 혹

은 선 경험을 바탕으로 선이해

가 나온다. 선지식 많이 배우고 

겪은 자가 이해의 폭이 넓다. 중

요한 것은 관찰이 오면 이해가 

가는데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해가 잘된다. 선경험이 좋게

도 나쁘게도 작용한다. 내가 남

의 것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것

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과 개념 현재 나의 상

황과 개념을 연결시켜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해석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가 빠지면 

본능밖에 안 남는다”며 “성경을 

해석할 때 오래전 상황과 현재

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

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번역의 오류가 

있는 책이라도 우리가 예수그리

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유일

한 길이고 최고 최선의 책이고 

필요 충분한 책이다. 그 책을 쓰

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작가가 썼고 내속

에 성령이 계시기에 말씀 속에 

계신 성령이 내안에 계신 성령과 

한 성령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육신사건

으로 영원과 시간이 연결되고 성

령이 해석해 주신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33년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와 공통분모가 생겼다”며 

“33년의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이셨을 뿐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다. 십자가는 해석학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예수

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관찰, 해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영혼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

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에서 ‘

소그룹인도자를 위한 워크숍’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 된

다. 

1970년대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된 커피브레이크는 북미주

개혁교회(CRC)에 속한 사역이

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미주 뿐 아니라 현재 세계 55개 

교단에서 전도와 제자양육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2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

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2020

년에도 온라인을 통해 거의 

800명이 양육을 받을 정도로 

유익함을 인정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처음 온라인 워

크숍이 처음 시작될 때는 참여

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지

만 점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

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 뿐 아

니, 오프라인에서 하던 과정을 

온라인의 특성상 2-3회로 나눠 

하면서 집중도 역시 높아졌다

는 반응이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은 왜 소그룹을 해야 하

는지, 질문으로 인도하는 성경

발견학습, 인도자 리더십과 소

그룹 전도까지 다루고 있어 커

피브레이크 참여자 뿐 아니라 

교회 소그룹(목장, 셀, 순 등)의 

리더와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은숙 홍보팀장은 “팬데믹

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힘겨

운 시간을 보내는 이 때, “소그

룹 인도자 워크숍”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변화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

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

망하며, 말씀 소그룹에 관심 있

는 분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일정은 2월 20일(토) 오

전 9시부터 오후 12시(서부시

간)/오후12시부터 오후3시(동

부시간), 21(주일) 오후 4시부

터 6시(서부시간)/오후 7시부

터 9시(동부시간), 27일(토) 오

전 9시부터 11시(서부시간)/오

후12시부터 2시30분(동부시

간)이며 등록비는 45달러(일

반), 25달러(목회자 및 사모)다.

▲문의: 송지영 간사(562-302-

2245) Info@KoreanCoffeeBreak.org

<기사제공: 커피브레이크>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대법

원이 지난 2월 5일 팬데믹 상

황이지만 실내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내린 판결에 따라 

실내예배를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6

일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광

범위하게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정원의 25%, 보통 이하 수준의 

감염지역에서는 정원의 50%까

지 실내예배가 가능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의 

대니얼 로페스 공보관은 “대법

원 판결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

켜야 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뒤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내예

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

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7일 

패서니다에 위치한 하비스트

락처치와 샌디에고에 위치한 

사우스베이유나이티드교회 등

은 주일예배를 실내에서 진행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두 교회의 목사들은 대법원

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실내

에서 찬송과 구호도 할 수 있

도록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교회의 

실내예배를 금지한 뉴섬 주지

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행

사를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된

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

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

관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

고 3명의 진보성향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

건 제한조치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

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

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

다. 다만 대법원은 주정부가 교

회의 수용규모를 고려해 25%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내예배에서 

찬송과 구호제창은 계속 금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비스트락처치의 체안 담

임목사(한국명 안재호)는 “예

배의 50%는 찬송가 부르기“라

며 “실내 예배를 하는 동안 찬

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서 “우리는 헌법을 고수했고 

대법원이 이를 동의했다”며 판

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비스트락처치는 한인 2세들

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

형교회로 어바인, 코로니 지역에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이 같

은 대면예배 부분개방 판결에 

대해 상당수의 한인교회들은 반

기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세를 지켜보면서 대면예배 재개

를 시행에 옮기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캐톨릭, 유대교 측이 코

비드19로 인해 예배 참석자 수

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

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

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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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교계 이들과 교류 재고해야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16대 총장 존월레스 박사가 지

난 1월 28일 소천했다. 향년 66

세.

팜스프링 인근 뷰먼트 시에

서 1954년 2월 11일 농부의 둘

째아들로 출생한 존월레스 박

사는 APU에서 경영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샌디

에고의 미국 국제대학에서 경

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보스턴의 하버드대학 교

육관리연구소에서 공부했다. 

그 후 1993년 APU에서 2년간

의 안식년으로 일리노이 주 배

링턴의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

회에서 성인사역, 소규모 단체 

및 전략 계획의 목사로 봉사했

다. 

고인은 APU에서 보안 및 주

택 담당 이사(1976-78), 보조 

서비스 담당이사(1978-79), 학

생 부학장(1979-81), 학생학장

(1981-91), 학생생활담당 부총

장(1991-93) ,  수석부총장

(1995-97) 등을 역임했으며 리

차드 E. 펠릭스 박사의 총장 은

퇴에 이어 2000년 7월 1일 총

장 대행을 맡았다. 

2001년 총장으로 취임한 그

는 총장 재직시 예배당 팀에 리

더십을 제공하고, 매년 대학 전

체의 리더십 수련회를 개발하고 

실행했으며, 학생생활, 학부 및 

대학원 입학, 그리고 아웃리치 

부처 연구소와 같은 분야에 감

독을 제공했다. 

고인은 한국교회와 관계도 

돈독했다. 서울명성교회, 광명

교회에서 설교와 세미나 강사

로 참여했으며, 전남함평에서 

해당지역 목회자 재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 개설 및 진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화여대, 

연세대, 백석대, 장신대, 서울신

대 등과 MOU 등으로 협력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05년 임파선 암

에 걸려 4년간 투병생활을 하

면서 총장직을 수행했으며 

2018년 암이 재발됐다. 건강악

화로 인해 지난 2019년 5월말 

은퇴함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났

으며 1월 28일 오후 3시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

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게일 

월레스 여사, 두 아들과 목사인 

APU한인동문회 해석학 세미나, 강사 박성민 박사

관찰, 이해, 적용의 상황과 개념 중요

아주사퍼시픽대 존 월레스 전 총장 소천

20일, 21일, 27일 온라인으로

캘리포니아 주 실내예배 허용 

APU한인동문회 주최 해석학 세미나가 줌으로 열렸다

UMC 사순절 웨비나 ‘온라인 소그룹 사역훈련’ 개최
연합감리교회 글로벌 미니스트리와 한인목회강화협회(회장 

정희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가 주관하는 사순절 웨비나 

온라인 소그룹 사역훈련이 ‘만나고 싶습니다’란 주제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 3월 8일, 3월 15일 등 매주 월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첫째 날 ‘새출발-소그룹 

사역’, 둘째 날 ‘말씀, 삶의 나눔’, 셋째 날 ‘좋은 질문 만들기’, 넷째

날 ‘온라인 소그룹리더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이성현 목

사(샌디에고 KUMC), 이성호 목사(콩코드UMC), 조주찬 원장(소

그룹 아카데미 대표),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 등이다.

▲문의: (917)446-0966

수잔 정 박사 북 콘서트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은 수잔 정 박사가 펴낸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북 콘서트를 오는 2월 25일(목) 오

후 8시(서부시간)에 줌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는 

무료이며 이번 북 콘서트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저자의 사인

이 담긴 책을 증정한다.

▲사전등록 연락처: www.kasecca.org

‘은혜가정학교’ 오픈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부

부의 기능과 역할, 효과적인 대화, 자녀 문제’ 등을 주제로 은혜

가정학교를 진행한다. 2월 6일부터 시작된 은혜가정학교는 오는 

3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본 

학교를 통해 ‘행복한 가정은 더욱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은 더욱 

건강하기’를 소원하며 진행한다고.

▲문의: (714)742-2428 김재원 목사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7일 주일예배 드려...찬송과 구호하려 추가소송 준비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으로는 유일한 여

성 예배사역자인 병하

의 첫 번째 디지털 싱

글 “이미 날 살게 하

네”이 지난 1월 28일 

원하트미니스트리(대

표 피터박 목사)를 통

해 출시됐다. 

병하는 필그림교회 

찬양팀 싱어로 활동하며 라스

베이거스 웨이브 청년 연합집

회, 원하트 한 여름 밤의 축제 

등 다양한 찬양 집회 및 콘서트

에 참여했다. 

피터박 목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길은 베이거스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사막위에 황폐한 땅에 세

워진 조그마한 도시 라스베이

거스에 해마다 전 세계의 사람

들이 관광과 유흥을 즐기기 위

해 방문한다. 그들을 만족시키

기 위해 베이거스에는 전 세계

에서 가장 화려한 Show, 

Hotel, Food, Gamble 등 그야

말로 모든 것을 최고로 제공하

는 도시다. 그러나 죄악과 쾌

락이 가장 만연한 베가스의 다

른 이름은 Sin City”라며 “만족

을 위해 왔으나 참된 만족이 

없는 그 곳 이 도시에도 하나

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하도 그 중 한 사람이며 예

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

는 예배자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병하의 찬양과 고백은 한결같

이 하나님 한분만 예배하는 예

배자로서의 삶과 고백이 녹아 

있다.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

고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예배

자의 마음으로 준비한 첫 싱글

을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

혜를 경험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하트와 함께 부른 찬양 ‘

이미 날 살게 하네’는 매일 매

일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

면 살수 없는 그 삶에 대한 감

사를 담은 찬양이다. 이 찬양을 

통해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인 찬

양사역자 병하는 소망교회 찬

양팀 싱어, 하나교회 찬양 인

도, 필그림교회 찬양팀 싱어, 

2018라스베가스 웨이브 청년 

연합에 찬양인도, 콘서트원하

트 한여름밤의 축제, in 

LANWYA We are one 기부 콘

서트, in Portland Chinese 

Baptist Church 찬양집회, in 

LV Hope Baptist Church 찬

양 콘서트 등에 참여했다. 

“이미 날 살게 하네” 음원은 

애플뮤직 music.apple.com/

u s / a l b u m / t h e - l o r d -

r e s c u e d - m e -

single/1550730605과 스포티

파이 open.spotify.com/album

/24VYp4vdDiPXl847wTw7v6

?highlight=spotify:track:6SP

pg2pilQgjEPcXmSKe0M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유튜브 

youtu.be/Ddh22zBRTmU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미 날 살게 하네” 

찬양사역자 병하의 첫싱글이 출시됐다

찬양사역자 병하 첫 디지털 싱글 출시

고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이 지난 2월 

4일 오후 12시 30

분 미주복음주의장

로회 총회장으로 

열렸다. 

팔로스버디스에 

위치한 Green Hills 

Memorial Park에서 

장례위원장 장광춘 목사(총회

장)의 사회로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식이 진행됐다. 성기은 목

사(서기)의 사회로 열린 천국

환송예배는 윤갑식 장로(부총

회장)가 기도하고 김숙영 사모

가 조가를 부르고 정요한 목사

(증경 총회장)가 설교했다. 정 

목사는 계시록 21장 1절-4절

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고 정연성 목사

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

기에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

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며 “평

소 복음의 연정과 투철한 사명

감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

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고 정 목사님이 다루지 못한 사

역들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마스 김 목사가 조

사를 하고 전모세 목사가 광고

를 하고 장광춘 목사 축도로 순

서를 모두 마쳤다. 

고 정연성 목사는 생전에 부

인 조이 정 사모가 내조하면서 

사역을 함께 해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고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 

고 존월레스 APU 16대 총장이 생전 학

생들과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고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이 거행됐다



정부가 교회 대면예배를 통

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상 없

다고 밝힌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3일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왜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자연은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지난 1일 정부는 교회

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

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언

론 보도와 여론 흐름에 정반대

되는 것이기에 충격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 사례가 있는가’였다”

며 “만약 있다면 정부의 대면예

배 금지조치를 따르겠다고 했

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없었

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악화

된 여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와 관

련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

라”고 촉구했다.

예자연은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

를 요구했다. 현재 예자연은 예

배를 비대면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명

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

태다. 예자연은 “정부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자연은 앞으로도 정부 방

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

배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자연은 “한 여론조

사 결과 교회 내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은 전체의 8.8%였으

나, 실제 국민들 인식은 48%로 

확대 과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와 함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

사는 2일 코로나19 이후 교회

가 나아갈 방향으로 ‘지역사회

로 흩어져 이웃을 섬기며 소통

하는 교회’를 제시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도 100개 이상의 지역교회로 

흩어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소

외된 이웃을 섬기며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인 사랑을 펼치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

도 모이는 교회에 중점을 뒀던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교세를 자랑하는 게 아

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며 작지

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쪽으

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예배 

시대를 맞아 믿음의 지체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 작은 신앙의 

공동체와 교회를 만들고 세상 

속에 소금같이 녹아 세상을 변

화시키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이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

회도 향후 100개 이상의 지역

교회로 세포분열하는 것을 검

토 중”이라며 “지교회와 지역

교회 간 연합과 네트워킹을 강

화하고 구제와 선교사역도 연

합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상

임회장으로서 한교총 대표회장

단을 도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한국교회연합 등과의 통합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

사는 소수의 세력이 권력을 장

악하는 교권주의를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

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

계 연합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

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계 관련 단체가 연관

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교계와 교단의 대표

자 중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권 다툼, 

분열, 갈등의 문제들로 어려운 

이 시대에 답을 주지 못하고 머

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서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로

부터 받은 질책과 비판은 기독

교 자체가 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IM

선교회 등으로 제기된 미인가 

기독 대안학교 문제에선 “교회

와 구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

정부가 미인가 학교들을 관리·

감독할 전문 부서를 두고 원칙

과 기준을 정해 다르게 해야 한

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

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

회장인 이 목사는 교단 차원에

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

며 생활화하는 캠페인을 펼치

고 미자립·영세 교회를 위한 

추가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

혔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로 중단된 평양심장병원 건설

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들어갈 

모든 자재 리스트 등 정식 서류

를 최근 유엔 등에 제출했다”면

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실천신학회는 지난 5일 

‘사회적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

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제79회 정기학술대회

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술

대회에서는 16편의 논문이 발

표됐고, 정기총회를 끝으로 폐

회했다.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현 회장(호서대 

황병준 교수)과 임원들이 유임

하기로 결의했다.

논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계재광 교수(한

남대)는 ‘코로나19 상황 속 디

지털 미션 필드(D ig i t a l 

Mission Fields) 사역에 대한 

연구: 새들백 교회의 온라인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를 통

해 “코로나19는 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도전이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영역

이 향후 새로운 선교지가 될 것

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다. 그동

안 선교라 할 때는 해외 선교나 

지역사회 전도만을 의미했으

나,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장 사

람이 많이 있는 곳은 온라인이

라는 것이 자명해졌기 때문이

다. 

김해영 교수(KC대)는 ‘팬데

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팬

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방법으

로 하인즈 코후트(Heinz 

Kohut)의 자기 대상(self 

object)의 공감적 기능을 고려

해 볼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로 성경의 나오미와 룻의 경

우가 제시됐다. 그는 이 모형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

는 주변인들에게 공감적 기능

을 수행하는 자기대상으로써 

다가갈 것을 제안했다.

이상현 박사(순복음대학원

대)는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변이바이러스

의 발생과 지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혼란과 고통이 더욱 

심화된 팬데믹 상황의 코로나 

블루의 치유방안으로 돌봄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

회의 목회상담 활성화를 통해 

공감과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위기상황을 극복해 심리적 안

녕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이은철 박사(백석대)는 ‘미래

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교육

의 혁신 방향 탐색: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팬

데믹이 가져온 교육 환경의 변

화에 대해 기독교교육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

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공교육은 문제들

을 해결하고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7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혁신을 추진

하고 있는데, 선정된 과제의 주

요 핵심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

형 교육과정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방법이

라고 설명했다. 

김상덕 박사(명지대)는 ‘코로

나19 팬데믹,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논문을 통해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국교회가 공적 역할을 외면하

고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

석했다. 

논문은 특히 두 번의 대규모 

집단감염의 발원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대구)와 사랑제일

교회(서울)의 경우를 비교하며, 

“이 두 집단이 사회적 지탄이 

된 이유는 신학적·교리적 문제

가 아니라 사회적·공적 차원에

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실천신학회는 전국의 신

학·일반대 교수, 연구기관 학

자, 목회자들로 구성된 기독교

계 대표적 학술단체로, 회원 

700여명의 단일 학회로는 최대 

규모다. 학회는 ‘목회사회·리더

십분과’ ‘설교분과’ ‘예배분과’ ‘

상담치료분과’ ‘영성분과’ ‘디아

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분과’ ‘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교

회교육분과’ 등 8개 전공 분과

회가 참여한다. 학회학술지는 ‘

실천과 실천’을 발간하고 있으

며 등재학술지로서 매년 5회 

발행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

합(진평연)이 3일 성명서를 발

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

대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개정안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평연은 “최근 정춘숙 남인

순 등 일부 의원이 ‘건강가정기

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

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

다”면서 “‘양성평등’이란 단어

를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

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

호를 열고 있어 이를 강력히 반

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한다”

면서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

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

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

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

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

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

개정안이 동성혼 합법화의 문

을 열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

표 이봉화)는 지난 4일 국가인

권위원회에 태아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

다.

인권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 시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의장에게 “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존

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이므

로 개정안 심의·의결 시 비범

죄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

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

동대표인 송혜정 케이프로라이

프 대표와 전혜성 바른인권여

성연합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담당 부처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

호한다는 인권위가 태아의 인

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태아

인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낙태죄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인권의 요

구라는 인권위의 태도는 형평

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사형을 반대하는 인권위

가 태아의 공식적 ‘사형’인 낙

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은 모순”

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서미라 대외협력팀장

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의

견서를 자세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2-3주 안에 답변하겠다”

고 밝혔다.

선교의 미래가 위협받는 코

로나19 시대, 기독 청년들이 선

교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모여 선교의 열정

을 불태웠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

표 박성민 목사)는 지난 2일부

터 4일까지 ‘온 땅의 주인’(시 

108:5)을 주제로 ‘2021년 CCC 

온라인선교캠프’를 개최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프

로그램 줌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500여명의 청

년들은 일본 필리핀 네팔 러시

아 등 전 세계에서 사역 중인 

현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의 비전을 하나씩 세워나

갔다.

박성민 목사는 지난 2일 첫

날 집회에서 설교를 통해 선교

의 꿈을 심어줬다. 그는 “하나

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실

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서 “이번 선교캠프를 통해 하나

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집회에선 2015년 방북해 

2년 6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

난 임현수 캐나다 큰빛교회 원

로목사가 설교했다. 그는 선교

의 비전을 품고 간 북한에서 마

주한 좌절과 공포의 순간을 담

담히 풀어냈다. 임 목사는 “민

족의 심장이자 희망인 청년들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

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

의 열정을 품어야 한다”면서 “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품고, 민족과 북한을 복음화하

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자”고 

권면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화면 속 청년들은 고개

를 끄덕이며 선교의 의미를 가

슴에 새겼다.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를 들

으며 구체적인 해외 선교의 비

전을 품는 시간도 있었다. 대만 

캄보디아 터키 파나마 등에서 

1~2년씩 사역 중인 학생 선교

사 스틴트(STINT)들은 영상으

로 현지 상황과 실제 생활 모습 

등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

련할지 전략을 나누는 토크쇼 ‘

선교생활연구소’ 순서도 있었

다. 연구소 콘셉트의 토크쇼답

게 연구원 복장을 한 CCC 선교 

전문가들이 SNS를 활용한 온

라인 선교, 유학생을 위한 온·

오프라인 선교 등 새로운 선교

전략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선교는 얼

마든지 가능하며, 새로운 기회

는 열려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3일과 4일 진행된 선택특강

에선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모

인 청년들이 직접 선교사들과 

소통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

눴다. ‘코로나19 시기 터키에서 

SNS로 복음 전하기’ ‘코란으로 

모슬렘 전도하기’ ‘도시 선교’ 

등 19개가 넘는 주제의 강의가 

개설됐다.

CCC 해외선교팀장 김장생 

선교사는 “50여명의 선교사들

이 소그룹 인도자로서 캠프 이

전부터 청년들과 소통해 왔고 
캠프 기간엔 매일 1시간씩 소

그룹 모임을 했다”면서 “선택

특강에선 선교에 관심 있는 청

년들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했

다”고 설명했다.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 오

대원(86·데이비드 로스) 목사

는 분단 대립 갈등으로 얼룩진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선 그리

스도인으로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1일 온라인으로 진

행된 ‘2021 통일코리아선교대

회’에서 “큰 고통과 압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한반도 사람들

을 위해 애통하는 것, 우리 곁의 

고통받는 이웃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야말로 분단된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로 파송 60주년을 맞은 

오 목사는 1978년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행정상으로 은퇴

한 지는 꽤 됐지만, 사역은 현

재진행형이다. 이날도 통일코

리아선교대회 주 강사 중 한 명

으로 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애통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주

신다고 말했다. 자비와 긍휼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의 선물이자 비극적 분열을 치

유할 수 있는 열쇠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모습을 돌

아보면 애통하는 자의 모습과

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교회의 번영을 

추구해왔다. 우리 자신의 복 받

기만을 구해왔다”며 “한국교회

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

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사역

을 일으켰지만, 교회 밖 사람들

의 필요엔 그만큼 반응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 ‘돌봄의 공동

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돌

봄의 공동체는 “우리 생각과 다

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사회”라고 설명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계속하자”고 당부

했다.

이날 대회에는 화종부 남서

울교회 목사, 이만열 전 국사편

찬위원장, 허문영 평화한국 상

임대표 등도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코로나19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대회가 열렸

지만, 1000명 넘게 시청하며 평

화를 위한 부르심에 동참했다.

대회장인 김동춘 서울제일교

회 목사는 “평화와 화해가 실천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애통

해하자”며 “두려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어두움에 속하지 말

고, 새 희망과 미래를 향한 기

쁨 넘치는 빛과 평화의 길로 걸

어가자”고 말했다.

다음세대 사역단체 ‘넥스트

(Next) 세대 미니스트리

(Ministry)’(대표 김영한 목사)

와 초교파 다음세대 디렉터 모

임 ‘다음세대를 위한 사경회’

는 오는 22일부터 40일간 다

음세대를 위한 온라인 집회 ‘

밤에 뜨는 별’(포스터)을 진행

한다. 집회는 매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다음세대를 품는 

TV’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이번 집회는 ‘중독 우울 상

처 무기력 절망의 늪에서 출애

굽 하라’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영한 목사는 다음세대를 가

리키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우

울’과 ‘중독’을 꼽으며 “한두 

번의 설교와 상담으로는 완전

히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 

예배의 시간을 통한 주님의 만

지심이 필요하다”고 집회 개

최 배경을 설명했다.

집회는 찬양과 말씀, 기도회

의 순서로 진행된다. 예배사역

자 김브라이언과 김복유, ‘제

자, 옥한흠’의 김상철 감독, 지

현오(올리브선교회) 나도움(

스탠드그라운드) 대표 등 전

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영향

력 있는 문화사역자와 다음세

대 디렉터, 목회자가 인도자로 

나선다. 4일까지 교회 200여

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섬겨줄 사역자를 모집한 지 3

일 만에 초교파 사역자 100여

명이 자비량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다음세대가 은혜와 도전을 받

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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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면예배 감염 없다면서 금지조치 왜?”

“흩어지는 교회...100여 교회로 분리 검토”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과 고통 감수성 상실” 

“동성혼 합법화 문 열게 될 것”

“국회에 낙태죄부터 먼저 폐지하라니…” 

코로나도 못 막은 선교 열정…

“한반도 회복 위해 애통하는 마음 갖자”

‘중독·우울의 늪에서 출애굽 하라’ 

예자연 “악화된 여론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코로나19 이후 방향 밝혀

한국실천신학회 제79회 정기학술대회 논문 16편 발표

진평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인권위 대책 촉구 공개질의서 제출

2021년 CCC 온라인선교캠프, 500여명 랜선 참여

‘통일코리아선교대회’ 온라인 개최

40일간 다음세대 위한 온라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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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갈수록 선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아랍어, 터키

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지

역 사람 대부분은 크리스천들

을 만난 적이 없다. 그들은 자

기 언어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들 지역은 문

맹률이 높아 성경을  읽지 못

한다. 인터넷 검색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 

방송을 통한 선교가 얼마나 효

과적이겠는가?” 맞는 말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지

상군만으로 할 수 없다. 함포 

사격이나 폭격기의 지원이 필

수적이다. 그야말로 입체작전

이 되어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스미디어 

분야는 그 어느 미전도 종족 

이상의 중요한 선교영역이다. 

이제 한인교회도 감상적인 선

교시각에서 벗어나 이 분야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적극적으

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미디어의 정의와 종류

현대의 인간은 기술의 발달

로 대중화된 매스 커뮤니케이

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통

해 정보와 오락을 경험하고 지

식과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mass media)란 대중

전달매체(大衆傳達媒體)로서 

약자로 대중매체라고도 부른

다. 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일

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대량의 

정보 및 시사내용, 당대의 이

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매체”를 말한다. 

매스미디어 종류로는 활자

매체로서 신문, 잡지, 서적, 포

스터, 전단 등이 있으며 영상

매체 로는 TV, 영화, 컴퓨터, 

핸드폰 등이 있고 음성매체로

는 라디오, 음반 등이 있다. 

중세는 인쇄술 발달로 대량 

제작되던 책이 그 당시의 뉴미

디어였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부터는 신문이라는 활자매

체의 역할과 더불어 라디오가 

음성매체로서 대중적인 미디

어 역할을 감당했다. 20세기 

세계 제1, 2차 대전 이후에는 

TV와 영화가 대표되는 미디어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인 오늘날은 위성 케이블을 기

반으로 한 멀티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전달매체다. 트위터

(Twitter), 구글(Google), 아이

폰 ( i P h o n e ) ,  페 이 스 북

(Facebook)이라는 ‘TGIF시대’

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미디어  선교의 일반적 실태

한국 교회는 인터넷을 수단

으로 하는 컴퓨터선교·사이버

선교·디지털선교를 통칭하는 

의미로서 미디어 선교라는 말

을 매우 폭 넓게 사용하고 있

다. 개교회주의가 극으로 치닫

는 시점에서 미디어 분야는 교

회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

이 되기도 한다. 자본이 넉넉

한 교회는 실시간 생중계와 동

영상 같은 최신의 컨텐츠로 홈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에 그

만큼 더 인기를 끌 수 있다. 그

렇지만 대부분 교회의 미디어

선교 영역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홈페이지가 거의 전부다. 

몇 개의 사진과 글 영상을 제

외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잡다한 교회 문화의 부스러기

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전반

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며 자체 

교회나 선교부의 홍보차원 수

준이다. 

이에 반해 어둠의 세력은 이 

공간을 자기 목적을 위한 전투

장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물량

을 투입해 활개치고 있다. 특

히 Anti 기독교 세력들은 검증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엮어 미

움의 대상이 된 사역자나 교회

를 표적 살상을 하기도 한다. 

정체도 밝힐 필요가 없이 불특

정 다수에게 악담을 퍼뜨림으

로서 사람을 실족케 하고 하나

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이다. 

물을 엎지르면 주어 담을 수 

없듯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아무리 정정보도를 한

들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

3. 미디어사역에 대한 로잔

(The Lausanne) 3차 대회의 

시각

   

우리는 미디어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미디어와 테크놀로

지 분야에 비판적이면서 창조

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다

짐한다. 

하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

하는 메시지와 세계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미디어는 중립적이며 때

로는 복음에 우호적이지만 포

르노, 폭력, 탐욕에 악용되기

도 한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개

방적으로 접근하고 신자들이 

그러한 압력과 유혹을 거부하

도록 교육하며 이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둘, 미디어의 실재에서는 일

반적인 정보미디어와 연예미

디어 분야에서 확실하고도 신

뢰할 만한 기독교적 역할 모델

들과 커뮤니케이터들을 발굴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

을 미치는 훌륭한 수단들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자들을 격려

한다. 

셋, 미디어사역으로는 통전

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그

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

의적이고 통합적인 용도를 개

발한다.  

4. 미디어 선교를 향한 교회

의 대안

    

오늘날 인간에 의해 개발된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도 매스 

미디어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

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교

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학, 테크놀로지, 미디어 분

야가 너무나 중요한 선교 영역

임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로 

이 분야에 참여할 인재들을 발

굴하고 양성하여 전문인 선교

사로 인준하고 파송한다. 

셋째로 신학교의 커리큘럼

에 매스 미디어 과목을 넣어 

미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이

해도를 높이고 기초 기술을 습

득하며 순기능을 이용하게 한

다. 넷째로 각 교회의 개별적 

홍보 수준에서 벗어나 동반협

력 관계를 구축하고 세상을 선

도하며 Anti 기독교 세력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적

절히 대처한다. 다섯째로 기독

교를 적대시 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얼굴 없는 그리스도인

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통해 하

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종사

자들을 격려하고 돕는다.

맺음 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라“(마24:14). 세계 선교는 주

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 교

회는 한 시도 주님의 지상명령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

까지 세계 인구의 2/3가 몰려 

있는 북위 10-40도 사이의 사

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까? 어떻게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이슬람권에 복음을 선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공산

권에 온전한 복음을 거침없이 

터뜨릴 수 있을까? 매스미디

어 그 중에서도 전자매체를 통

한 선교가 해답이다. 이는 코

로나바이러스보다 더 파괴력

이 있는 복음전파의 한 수단이

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 선교하겠다는 전

통적인 방안만을 고집할 경우 

선교완성은 요원하다. 그러면 

심산유곡(深山幽谷)에서 보이

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

치게 되며 빠르게 증가하는 인

구를 결코 따라잡을 수도 없

다. 

애석하게도 그간 우리는 복

음전파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

디어의 역기능에 취하며 이끌

려왔다. 이제라도 우리 크리스

천들은 미디어의 정체성을 자

각하고 그 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사

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단언컨대 매스 미디어 분야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난

다면 세계 선교는 더욱 속도감

이 붙게 될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현대인은	대중전달매체의	절대적	영향	속에	있다.
		 		 사탄의	세력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간을	포획하고	있다.
		 		 교회는	미디어	영역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써	지원해야	한다.

선교의 창창 (163)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통한	선교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자로 

“군중심리학”의 저자인 귀스

타브 르몽은 군중속의 개인은 

집단정신을 갖게 되면서 각자

가 개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

고 행동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

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말하였

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제한

되어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많

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중심으

로부터 흐트러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군중속의 

예배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군중속의 예배자는 개인으

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

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방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예수 그

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

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군중 속

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

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되

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훈련과정 가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세월동안 교회에 다

녔던 여러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는 가

운데 예배자들의 예배의 중심

이 흐트러져가고 있다는 안타

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지를 깊이 생각해보기 원합니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

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진 자

입니다. 예배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께 대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

리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

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의 가치는 결코 군중이 

가져다주는 분위기에 달려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 인도자

와 예배 참석자들은 더욱더 

긴장되고 경성된 마음으로 자

신의 신앙고백을 점검을 하면

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냐하면 군중의 분위기가 곧 

개인의 신앙고백인 것처럼 간

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예배당 예배가 제한이 되는 

환경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

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

인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

다. 참된 예배자는 많은 군중

들이 모인 흥분된 분위기나 

고급스러운 시설이나 강한 훈

련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

코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 나

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결

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

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가슴속

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성

령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과 

성령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

니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

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

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예배에 

대한 태도가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

금으로 부터 약 12년 전에 당

시 약 1,500여명이 모이던 뉴

저지의 어느 교회 집회에서 

13번의 예배 가운데 13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흥분된 

감정을 경험하였었습니다. 그

로부터 두 달 후에는 미네소

타 지역의 한인교회 연합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격

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 

번의 흥분된 감정을 경험하였

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

나지 않아서 약 100여명이 모

이는 교회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는 어깨가 늘어뜨려지고 마음

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았습

니다.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제 사역하는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 강단에 엎드렸을 때 하

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께 너무나 부끄러웠고 송구스

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예배가 무

엇인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강단

에 서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지

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

가?” 등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씨름하기 시작 하였습

니다.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주신 장소는 어린

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

생님에게서 배웠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

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

는가”에 대한 신앙고백을 재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저의 

신앙고백을 재확인하는 순간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감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감격은 

군중의 분위기나 시설의 환경

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

었습니다. 

제한된 예배당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제는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서 드리는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때라고 봅니다. 

최고의 예배를 추구하십니

까? 최고로 멋진 예배를 추구

하십니까? 예배의 최고는 결

코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

지 않습니다. 예배의 최고는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앙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의 예배이며 최고로 멋진 예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

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 하셨습니다. ‘

내 이름으로”가 참으로 중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

는 의미는 예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

다 더 멋진 예배가 어디 있겠

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

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

이 흐트러지는 지금은 하나님

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

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

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막연하

게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하

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

룩한 씨름을 모질게 해야 하

는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예

배당 예배가 전면적으로 허용

이 될 때에 모두가 예배당에 

나가서 이전에 군중 속에서 

군중에 휩쓸려서 드리던 예배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과 함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

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

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여승훈 목사
 (남가주 보배로운교회) 

특/별/기/고

“군중속의 예배가 아닌 신앙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가슴속

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세워 주시는 것...



Early Adop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

떤 기기가 처음 나오면 나오기가 무섭게 구매

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건 처음 나올 때는 가격도 비싸고 또 품

질도 개선할 점이 많지만 남들보다 앞서서 그

걸 사용하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그런 핸디캡을 

상쇄하고도 남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니다.

반면에 유행이 지나간 후 뒤늦게 그걸 사용하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그것 없이도 살아왔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며 꼭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조금은 

귀차니즘에 빠진 분들입니다.

물론 만족이야 자기 기준이니 누가 옳고 그르

다 할 수는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적

어도 상위 30%에 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남과의 경쟁

에서 앞설 수 있는 찬스도 있고 또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loud 사용 

iT에 관해 어느 정도 아는가 여부는 Cloud를 

잘 사용하는가를 판단하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클라우드는 어느새 

깊숙하게 침투해 와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클라우드의 대명사인 Google Drive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내 모든 자료를 저장

함은 물론 구글 드라이브만의 특징은 Google 

문서와 같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Cloud가 무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큰

일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모든 글을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쓰고 

있는데 글을 쓰는 방법도 말로 글을 쓰는 방법

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문서에서 

글을 쓰면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전한 문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문서는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아

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권한으로 글

을 수정할 수 있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하

게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글에 멘

트만 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우측 상단의 

공유를 누르고 공유를 원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우측에 편집자라는 것을 누

르면 현재는 편집자에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여기서 뷰어 혹은 댓글 작성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공동 작업을 

하는데 매우 요긴한 기능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의 글을 써서 

하나로 완성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읽고 멘트만 달수 있어 권한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Google 문서는 아주 재미있는데 언제든지 수

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면 그 

글은 늘 최신 버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

론 이때 최종적으로 수정된 날짜는 기록됩니

다.

구글 문서에는 물론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은 구글 문서 자체를 팩스로 보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 기능은 위에 메뉴에 부가기능이 있

습니다. 

부가 기능을 누르면 헬로우팩스라는 것이 있

습니다. 이 부가기능은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

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

다.

Hello 팩스를 누르면 팩스를 받을 전화번호

를 입력하고 만일 표지를 넣어 보내려면 표지

를 삽입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때 Hello Fax를 

처음 사용하면 허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을 팩스로 보내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PDF 문서나 그림 파일 혹은 

사진으로 찍은 것은 팩스를 보낼 수 없냐구요? 

물론 가능합니다. 팩스로 보낼 것을 빈 문서에 

사진으로 삽입하여 보내면 됩니다.

근래 들어 팩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꼭 

팩스를 써야 할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팩

스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팩스전

용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되지만 이 

구글 문서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

면 정말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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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시편 12편은 경건한 성도가 부패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도
우소서!” 짧지만 하나님 보좌에 직접 상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기자가 긴급하게 기도하
는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위태롭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경

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끊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란 “하나님의 총
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
이고 “충실한 자”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
이 견고한 자”란 뜻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욱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소망
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시12:1-2)화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핍
박을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위험할 때마
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도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항상 살
아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후 감사
해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을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
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7절).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
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직
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좋
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오
직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의 은
혜와 긍휼을 구하는 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이다(시11:7) 월

우리가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살 때 이 세상
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
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욱더 신뢰할만한 사
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
까? 1)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아첨하는 입술
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한 성도는 늘 남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합
니다. 그러나 알랑거리고 아첨하지 않습니다. 3)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는 늘 
믿음의 말을 합니다. 4)내 자랑하는 혀가 되지 않
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
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
다. 성도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모습(1)(시12:1-4)수

우리가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살 때 주님께
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
속해서 경건하고 충성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
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
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타락을 이기고 경건하게 사는 길은 오
직 기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귀하

게 보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
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십니다. 오
류가 없으시고 정확무오하십니다. “흙도가니
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하셨는데 일곱
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말
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영영토록 보존
하십니다(7절).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모습(2)(시12:5-8)목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뢰하
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
낌을 받으면서 그 시련가운데에서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시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성
도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
느 때까지이니까?”라는 질문이 네 번이나 나옵
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

님이 멀리하시는 것 같을 때 이 감정을 막기가 
힘들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주님
을 깊이 만난 성도만이 외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성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
대에 오직 주님 한분만을 의뢰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응답 받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합
니다. 진정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후대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13:1-3)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고 있
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
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경건한 성도는 심한 영
적 탄식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역설
적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도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 고

통을 통해서 장래에 더욱 더 큰 복을 받아 누리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최고의 설교가
요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사역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역에 전
보다 큰 축복을 예비하실 때마다 나에게는 먼
저 우울이 온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
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시13:1-6)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구글문서의 다양한 기능 배우기(1)

클라우드의 대명사인 Google Drive 위력 엄청나
구글문서로 글쓰기...수정, 타인과 공유, 팩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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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 소망

을 안고 넉넉히 이겨 내시는 

선교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

히 기도드립니다.

암담했던 2020년 아무런 길

이 보이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

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

시고 매월 1,000불 이상 점점 

더 줄어드는 선교비를 제가 상

상조차 할 수 없는 손길들을 

통하여 채워주신 기도와 사랑

에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과 장로교회 신년예배

Hemos reunido por culto 

especial accion de gracia por 

año nuevo con los pastores 

y misioneros coreanos.

매년 1 월 첫 주 지난 월요

일 오전 10 시에 장로교회 목

회자 부부들과 선교사 내외가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교단 본부 건물 2층 

채플실에서 선교사부부, 현지

인 목회자 부부 총 66명이 참

석한 가운데 Jose Kim 선교사

의 사회로 Jorge Castillo 목회

자의 기도, Eliseo Seo 선교사

의 성찬식 집례, Pablo Kim 선

교사가 마25:1-13절 슬기로

운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고 Juan Kim 선교사의 축도

로1 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2부 순서로는 오영관 선교

사가 6년째 목회자들의 설교

를 돕기 위해 펴낸 2021년 목

회자 핸드북의 효과적인 사용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목회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목

회자들에게는 2021년 다이어

리, 사모들에게는 큰 타월을 

선물하였습니다.

김연희 선교사가 인도하는 

사모기도회도 그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중단되었었지만 1월

부터 다시 모여 기도하기로 하

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맛있는 

점심식사로 교제하고 올 한해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목회자

로 사역하기를 다짐하고 목양

지로 향하였습니다.

새해 첫 우물사역

Equipo de la mision salió 

hoy por la mañana hacia al 

Costa Atlantico norte por la 

perforacion de 4 pozos

지난 11월 태풍 에타, 요타

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 손

으로 팠던 우물들이 오염되어 

시급히 식수가 갈급한 카리브

해 지역에서 올해 첫 우물 사

역을 하게 됩니다. 뉴욕교회, 

뉴욕실버미션 장로님 가정, 토

론토 Stretched Arm Society, 

토론토영락교회 소그룹3-3의 

섬김으로 Rosita, Empalme 

de alamikamba에 각 한 곳씩 

그리고 Alamikamba 지역에 

두 곳 등 모두 4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1월 5일 오전에 우물 장비

가 보관된 소망장로교회에서 

함께 기도드린 후 약 10시간

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번 사역을 연결한 이채선 선교

사와 김도균 선교사, 박태진 

선교사가 Enrique Zamora 목

사를 비롯한 우물사역팀과 함

께 동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에는 우물 

사역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

월 보름 간격으로 니카라과 동

북부 해안으로 상륙했던 태풍 

에타와 요타의 영향으로 지붕

을 잃은 교회들의 지붕을 덮어

주는 지원 사역도 함께 펼치게 

됩니다.

지난 달 Puerto Cabeza 지

역에서 3곳에 우물을 성공적

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렌

트한 트럭이 Wawa 강을 건너

오자마자 헤드라이트가 작동

을 하지 않아서 급하게 손전등 

2개를 구입해서 칠흑 같은 밤

길을 비춰가며 돌아왔다는 마

음 졸이게 하였던 간증이 아직

도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4곳에 우물을 얻었습니다.

Por la gracias de Dios ya 

perforaron 4 pozos exitosamente.

하나님의 은혜로 Rosita에 1

곳/Alamikamba에 2곳/

Empalme de Alamikamba에 

1곳의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

물사역팀원 가운데 1명이 급

성 맹장염으로 열악한 현지 의

원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감사

하게도 경과가 좋습니다. 하나

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물사

역팀 1월 12일 새벽 무사히 사

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7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설

치(제3산성교회)

Séptima instalación de 

Juego de nlños en la Iglesia 

Presbiteriana la Fortaleza en 

Masaya)

오영관 선교사께서 7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디자인 하

여 제3산성교회에 오늘 그 설

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가장 성장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오늘 오전에도 자발적

으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 어

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의 한 권사님이 헌금하

신 섬김으로 이번에 설치된 어

린이 놀이시설은 지난 한 해 

교인들 스스로 모은 헌금으로 

교회정문, 강단, 담벽까지 새

로 단장하여 활발한 전도와 괄

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제3산

성교회에 허락해주신 하나님

의 선물 같습니다.

니카라과 염광교회 목회자 

사택 건축 시작

지난해 우한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건축을 미루어왔던 니

카라과 염광교회 목회자 사택 

건축을 1월 11일부터 조심스

럽게 시작했습니다. 니카라과

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 가운데 염광교회

를 관리하고 있는 이재경 선교

사가 직접 건축 현장을 살피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올해에는 안정적으로 부흥

하는 염광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니카라과 현 상황

니카라과는 세계적인 우한 

코로나 사태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라

인 듯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114명 

사망자는 2,890명으로 사망률

이 23% 가 넘습니다. 보건부 

통계는 믿을 바가 못되고 그나

마 작년 한 해 폐렴 환자가 

30,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만 보아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학 중인 각급 학교도 

2월 1일에 개학하고 비대면 

수업은 국제학교 외에는 열악

한 시설로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형 

행사도 아무런 방역 대책 없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7일(주일) 

거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4연

임을 노리는 76세의 다니엘 오

르테가는 외국 항공사에 승무

원을 포함한 모든 승객의 코로

나 음성확인서를 36시간 이내

에 미리 제출하여 보건부 승인

을 받으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미국 항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의 운항 재개

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출국 시에도 한국을 비롯하

여 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 받

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150불

을 받고 보건부에서 검사해주

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 인사들 

100여명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난 12월부터 가택 연

금 상태로 발을 묶어놓고 저들

의 출입을 경찰들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법인들과 개인의 재

정, 사역이 정부의 뜻에 반할 

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일명 

푸틴법을 발효하여 밀착 통제

하고 있기에 서방국가들의 비

영리 법인들이 철수하고 있습

니다. 저희 집과 선교 사무실

에도 지난 2020년 한 해 모두 

6차례 경찰을 대동한 이민청 

직원의 방문 실사를 받았고 내

무부에 직접 법인 전반에 관한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하여 승

인 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내셔

날 체크는 입금이 중단되었고 

송금 규모도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그 사용 목록을 

영수증 첨부하여 내무부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이동홍, 김연희 선교사 내

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니카라과 장로교회 목회자

들과 교회를 위하여

-니카라과 연합 장로교단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

정이 채워지도록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김연

희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벌써 12월입니다. 주님 탄생

하신 날을 기념하며 메리 크리

스마스, 뜨거운 사랑과 정성어

린 선교헌금으로 파라과이 사

역이 왕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우들 기도꾼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추수감사주일 성찬예식 

세례를 베풀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들

이 한자리에 모여 추수 감사예

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떡을 

떼며 피를 나누는 좋은 성찬식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교제도 

가지며 파라과이에 와서 할렐

루야 교회 62번 63번째 여섯 

개 교회 137, 138번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

이다. 해마다 아사도를 맛있게 

먹는 좋은 날인데 올해는 맛있

게 굽은 통닭을 한 리씩 나누

어 드리고 집에 가서 오손도손 

가족과 지내도록 했습니다. 

2. 2020 유치원 중학교 고

등학교 신학대학 종업식 졸업

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

다.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하

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사 시

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졸업식 

설교는 학부형들과 졸업생들

에게 좋은 전도의 시간이었습

니다. 

 

3. 신년도 교사 계약도 지혜

롭게 하도록. 신입생 모집이 

주께서 물고기 모으듯이 모아 

주시도록. 이곳은 학군제가 아

니고 모집제라서 학생모집 경

쟁이 심한데 학생 모집이 잘 

되도록 연구합니다. 경제가 어

려워 고등학생은 모집을 중단

하려고 합니다. 교사 월급과 

보너스 문제로  자동차 봉고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4.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받

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 가족이 주께로 나아와 구원

의 가족들이 되어 이웃을 전도

하게 하소서.

 

5. 2021년 새학기에 IT 비대

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컴

퓨터가 각 교사들에게 공급되

도록 기도합니다), 문교부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을 하라는

데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

지고 있는데 원활하게 되도록. 

6.2020년 크리스마스를 더

욱 심도 깊게 복음 전파의 전

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

라가 전파되도록.  
<16면으로 계속>

니카라과 

파라과이

선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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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장애인선교가 선교로 

시작해서 복지단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본래의 선교의 정

신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읽

어버리는 경우다. 또 다른 하나

는 선교의 정신은 유지하는데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만 영향

력이 있고 사회와 세상에는 영

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

는 장애인 선교 단체 중에 선

교인가? 복지인가? 방향 때문

에 분열하는 단체도 있다. 이것

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만의 문

제가 아닐 것이다. 학교도 처

음에는 선교의 정신에서 시작

했다가 나중에 일반 학교로 바

뀌는 경우가 많다. 선교단체로 

시작해서 선교사까지 파송했던 

YMCA를 선교단체로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회에 좋

은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로만 

대부분 생각한다. 

그 모든 원인중의 하나는 복

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

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에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학

교, 병원, 기업, 심지어 교회에까

지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신자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안에 갇혀 살아가 세상

에 영향력이 없는 단체나 반대

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예수가 없는 단체나, 이 글은 유

용하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삶에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

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

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3-4).

여기에서 두 가지 선포가 나

온다. 첫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

해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과 정의

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죄 용

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

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즉 구원파처럼 사랑과 

선행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선포해서 순종과 선행

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

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진리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

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믿

음으로 라는 종교 개혁적 진리

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종교

개혁적 믿음에는 사랑의 실천

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생

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를 선포해

야 한다. 이 진리에는 우리의 순

종, 사랑의 실천이 빠질 수 없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

신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사

랑과 선행에 힘쓸 수 있다. 또한 

사랑과 선행에 힘쓰면서도 선

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불

안이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

원하시는 구원자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랑

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으

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이면서도 이미 현재 시

작된)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

셨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 칭의, 화해, 성화, 

구원, 온전케 하심 등 다양한 그

림 언어로 표현한다. 그런데 단

지 칭의론적인 복음만을 복음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복음

의 포괄성과 풍성함을 놓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의 구원의 사건을 단지 예수께

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

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

게 되었다는 칭의론적인 복음

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 

윤리에 대하여 말을 하면 복음

이 없는 율법주의라고 판단을 

한다. 설교학에서 복음을 말하

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가

르치면서 그 복음도 법적 범위

의 칭의론적인 복음만을 강조

한다. 그래서 설교가 무미건조

하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필자가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신학교 시절, 

설교학 시간에 교수가 설교 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설교

가 아니라고 해서 속으로 이렇

게 질문한 적이 있다. “설교마

다 주제가 다른데 주제에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예수께서 우

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

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라는 말을 꼭 넣

어야 한다면 설교자가 앵무새

처럼 되고 똑같은 말을 설교 때

마다 들어야 하는 교인들은 얼

마나 지루하겠는가?” 

실제로 서울의 모 교회에서

는 부목사들의 설교를 담임목

사가 검토하는데 예수께서 우

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구절이 없으면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고 해서 설교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칭의론적 복음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예수

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는 칭의

론적 복음만이 복음이라면 굳

이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왕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고 한다. 왜냐하면 세례를 일찍 

받으면 세례 후 왕으로서 지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법적인 칭의론

만으로 복음이 선포된다면 기

독교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오

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칭의론적으로

만 이해하게 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깊어지고, 기독교 문

화가 교회 내에서만 통하고 사

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

스도인들은 구령 사업에만 치

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는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서 현

대판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

이 많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

려면 헤르만 리더보스의 글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리

더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의 위대한 교리를 바르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바울 설교의 종말론적이

고 기독론적인 기본 구조와 이 

교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

실 지금까지 이러한 배경을 무

시한 채 칭의의 교리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칭의의 

교리가 마치 바울의 구원 교리

의 전체인양 착각하여 다른 주

제들을 모두 이 교리에 부속시

키는 오류를 범하여 왔으며 그 

후에는 반대로 이 칭의의 교리

를 전적으로 뒷전으로 미루고 

신비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

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헤르만 리더보스, 박영희 역, “

바울신학”, p.206).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

원하신 구원자 라는 칭의의 복

음은 예수님은 하나님나라(미

래적이면서도 현재 시작된) 주

님이 되신다 라는 진리의 틀 안

에서 이해되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 속

에서 교만하지 않고  사랑의 실

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주] 지난 1994년부터 뉴저지밀알 선교단은 세계 22개국 

70개 지역에서 장애인 복음화를 힘쓰는 세계밀알과 함께 장애인

에게 복음을 전하고(전도),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우며(봉

사), 그들을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자(계몽)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시역해오고 있다. 단장 강원호 목사는 1980년 한국 총신대

학 신학과에 입학해 지금까지 밀알장애인선교에서 40년을 일하

고 있는데 장애인선교와 복음의 관계를 고민한 적이 많았다. 이 

글은 그 고민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선교인가 복지인가...선교로 시작 복지단체로 끝나는 경우 많아

복음을 칭의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 깊어져  

강원호 목사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  출  처 : jp@midwest.edu 

<14면에서 계속>

Give & take라는 말이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

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주려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만 하고 

그게 점점 지나쳐 주는 이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권리로 여겨 받으면서도 짜증을 

내기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주는 이가 그 행위를 그치

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무

리를 해서라도, 일부러 만들어

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

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역지사

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필자주] iT에 관한 무료 전

자잡지를 스마트폰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카톡에서 슬아생한국

이라고 검색하시고 눌러 가입하

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일주일에 두 번 전

자잡지와 무료 교육에 대한 안

내가 뜹니다. 그 방에는 아무 

글도 올리지 마십시오.

sjyoon7231@gmail.com

<14면에서 계속>

5. 성탄축하예배 및 선물 나누

기(12월 20일 대잔치 전도의 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전교인

들에게 이 나라 떡(Pan Dulce)

을 큰 것 한 덩어리씩과 어린 아

이들에게는 맛있는 케잌을 하나

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나라 할 것없이 크리스마스는 

대 명절이므로 선물을 나누어드

려 구원자 주님의 탄생과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늘나라의 기쁨

을 만끽하도록 해드리는 전도의 

날도 되었습니다. 

 

6. 코로나19로 인한 온 가족

이 슬픔에 싸였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훈련 

중인 사위(이경승전도사)가 갑

자기 브라질 마나우스에 계시는 

아버님(이성전)과 어머님(이신

숙)이 아프셔서 약을 구입하여 

브라질 마나우스로 달려갔는데 

아버님을 간호하고 1주일정도 

잠을 못자고 뜬눈으로 간호했는

데 아버님이 겨우 퇴원하여 집

에서 응급병원을 차려놓고 진료

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와 사위

가 열이 오르고 아파서 병원으

로 갔는데 엄마는 바로 응급실

로 가고 사위는 병실이 없어 

2-3일 기다리고 고생하다가 겨

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 

어머님(사돈)이 천국의 부름을 

받았고 사위는 병원에서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아무도 간호할 

분이 없이 홀로 지내다가 이제 

퇴원하여 집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7.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공

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2021년 새해를 맞도록 

2) 전도와 심방으로 교회가 더

욱 신앙성숙이 이루어지도록 

3)어려운 중에서도 새로운 일

곱 번째 개척지가 씨를 심고 움

이 돋고 꽃이 피도록 

4)막내딸과 사위가 목사 안수

와 선교사 파송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5)전도하는데 필요한 좋은 전

도지와 전도용품을 만들어 더욱 

전도하도록 

6)사도신경 십계명 강해 공부

에 잘 참석하여 신앙이 성숙되

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

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

니다. 
amorr1004@hanmail.net

구글문서의 다양한 기능 배우기(1)

선교편지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


